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î æ늘의 조î사 2023 ISSN 1727―90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î æ늘의 조î사 2023 ISSN 1727―9062

3
주체112(2023)

ø계 제403þ 월간



5656

5252

4242

4848

3434

 2 2

2023/3   1

제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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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주체112(2023)년 3월호

표É: 숭고한 경의를

ø선인민군ý건 75돐경Þ 열병ß÷ 성대히 ü행되는 

óôõ광장에 ü체ø선의 î기¬ 게양되ì있ö.

열병ß참¬×ø과 전군의 장병ø, 온 나ÿ 인민은 î

기를 öÿÿ ¬장 숭ì한 경의를 표ÞÝì있ö.

조선중앙통신

 2 ∥ ø선인민군ý건 75돐경Þ 열병ß 성대히 거행

24 ∥ ×랑찬 전통, 사회주의애국운동

       일Ö

28 ∥ 애국운동이 전Ý는 이야기

29 ∥ 국가부흥발전의 Ý동½

       위대한 Ú령 óôõ동É의 Þìý :세기와 더불어;중에Ý

30 ∥ þØ은 불가능한가?

32 ∥ ø국을 알게 한 천리길

       경애Ý는 ñòó동É께 ü린 선¼

33 ∥ 나무공예 :민ù의 태양따라 천만리;

       øîõ방전쟁승리 70돐을 þÿ며

34 ∥ ø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þÅ서 (2)

40 ∥ 제품의 질제고에 º를 박고

42 ∥ 평양타ø»장

44 ∥ 푸르러지는 대지

45 ∥ 노래와 ý께 전해지는 3. 8절의 이야기

46 ∥ 암에 도전한 녀성과Þ×

48 ∥ 민ù옷의 전통미를 살¼

52 ∥ ×연의 변화를 예측Ý는 사람들

       øî의 품에 Í¬

54 ∥ 이어가는 애국의 길

       ì향Íß

56 ∥ 농촌진흥의 설계도따라 변º되는 

      소신남새농장마을

58 ∥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의 Þ원은 이렇게

      마련되였습니다

60 ∥ 죄Æ의 대가는 반드Þ 결산될것이다

       ö리 나ÿ ½ì에 존재한 î¬ø

62 ∥ 고ø선에 뿌리를 둔 신라

       ø선의 옛 Ö¬ø의 ÷ý기를 펼치ì

64 ∥ 매화를 잘 그린 화가

       민ù의 향기

66 ∥ 건강과 장수를 도ºÝ는 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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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은 ø선인민군÷ 

ý건된 °÷ö.

÷°을 þÿ며 Ú÷ 평양의 

óôõ광장에Ý ø선인민군ý

건 75돐을 경ÞÝ는 열병ß÷ 

성대히 ü행되였ö.

건군절기념열병ß÷ ü행

되게 될 óôõ광장과 ý와 

잇닿은 대통üø에는 ½군의 위

용넘친 ×명¿½의 ­ 군종, 병

종대æø과 첨단¿장장비ø÷ 

Ý렬õ있었ö.

열병ßüÆ을 맡은 공훈î¬

þý단÷ É장Ý였ö.

항공ú전병ø÷ 난÷높은 Ú

체½Ý기교ü 활공Ý면Ý 건

군절의 밤Ýº에 환희ü운 ½

üÿ를 펼치ì 찬연한 광Ì를 

ÿ리는 î기와 당기를 üĀÿü 

휘°리며 °Å내렸ö.

÷õ ×명군¬의 기½넘친 

선률ü 광장을 진¼Ý며 종þ

군Æ대의 례ß÷ 진행되였ö.

군Æ대원ø은 률동대형ÿü 

인민군대의 ½ì와 전통, 최대

의 ì명과 필승½패성을 상징Ý

는 æ­별과 :2. 8;, :75; 

등의 Ú×ø에 ÷õ 당ù크와 

:½군;÷ÿ는 글À을 광장¼

÷에 련÷õ È기였ÿ며 ø선

인민군 명예위병ø÷ ·란Ýì 

재치있는 ¿기기교를 펼치였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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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½의 Ý규ÖÉ면º를 

과ÞÝ며 열병½대ø÷ ®별의 

위훈 ā나는 영광의 군기를 앞

세öì 대열병관현Æ에 þÝõ 

위풍당당히 광장ÿü É장Ý

였ö.

ø선인민군 ­¯ 련þ½대 군

기É장의ß÷ 있었ö.

×명½군의 존Å과 영예의 상

징÷ì 신념의 표대인 ø선인민

군 군기ø÷ 위풍을 ûí며 광

장üü에 ÷렬Ý였ö.

경Þ의 광장에 Ý렬한 전체 

열병대원ø, 전군의 장병ø÷ 

건군절의 ÷밤 ö리 당과 î¬, 

인민의 위대한 령÷×÷Þ며 

½전½승의 ½철의 령장÷Þ

며 공Öî¿½의 총ì령관÷신 

경애Ý는 ñòó동É의 ì열을 

¿을 ½ì의 Þ­을 숭Å한 ­

ÝÎ에 기ö리ì있었ö.

ø선ü동당 총비Ý÷Þ

며 ø선민üü의인민공Öî 

î¿위원장÷신 경애Ý는 

ñòó동É께Ý ì랑Ý는 

×제분과 리설ü녀ì와 ý께 

광장에 ÷íÝÞ였ö.

ø선인민군 명예위병대 영Ù

의ß÷ ÅÛ히 진행되였ö.

ñòó동É께Ý는 ø선인민

군 명예위병대와 공Öî¿½

의 ü요½대 군기ø을 ì열Ý

Þ였ö.

ñòó동É를 î방성 É휘관

ø과 대련þ½대장ø을 비롯한 

ø선인민군 장령ø÷ Ý중히 영

ÙÝ였ö.

ñòó동É께Ý는 군½½

Ö의 전Í선과 øî의 ½½번

영, 인민의 행ý을 위한 ­전

장ø에Ý ×명군대의 전투É기

상을 떨쳐¬ì있는 군É휘관ø

을 뜨­게 ì¿­¼õüÞ였ö. 

환영í÷ 울리는 ¬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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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Ý는 ñòó동É께Ý 열병

광장 üÞ단에 나æÞ였ö. 

순간 위대한 령장을 öÿÿ 

전체 열병대원ø과 경Þ행ì참

¬×ø÷ 터치는 Ā풍같은 :만

세!;와 :ñòó;, :결ì옹

위;의 ý성÷ 뢰성ù냥 터져올

ÿ 온 광장÷ ­Ý의 ÷¬니ü 

ÖÝ였ö. 

ñòó동É께Ý는 열광의 

환þ를 올리는 열병대원ø과 관

중ø에게 손Èõ 따뜻한 ÷례를 

ü내Þ였ö. 

ñòó동É께 Í년단원ø÷ 

향기ýĀ한 꽃öÀ을 ü리였ö.

ø선ü동당 중앙위원Þ 

Ý치î 상¿위원Þ 위원÷며 

ø선민üü의인민공Öî î¿

위원Þ ½위원장÷며 내­총

리인 김ø훈동É, ø선ü동당 

중앙위원Þ Ý치î 상¿위원Þ 

위원÷며 당중앙군ì위원Þ ½

위원장÷며 당중앙위원Þ 비

Ý인 리병철동É, ø선ü동당 

중앙군ì위원Þ ½위원장÷

며 당중앙위원Þ 비Ý인 리영

길동É와 ½순¸동É, ½Ú일

동É, Ý경Ý동É를 비롯한 ¿

½기관 ÍÈ일군ø, ø선인민군 

대련þ½대, 련þ½대 군ÝÉ휘

관ø÷ üÞ단에 등단Ý였ö. 

ø선ü동당 중앙위원Þ Ý치î 

상¿위원Þ 위원÷며 당중앙

위원Þ øÊ비Ý인 ø용원동É와 

ø선ü동당 중앙위원Þ 비Ýø

인 리일환동É, 김재룡동É, 전

현철동É¬ 존경Ý는 ×제분을 

ºÞì 귀빈Þ에 ×리è았ö. 

ø선인민군ý건 75돐 경Þ

행ì참¬×ø과 û별대표ü 

Í청된 원군미풍열성×ø÷ Í

대Þ에 ×리èì있었ö.

ø선민üü의인민공Öî 

î기게양ß÷ ÅÛ히 ü행되

였ö. 

ö리 당과 î¬, 군대의 

ý건×, 건설×÷신 위대한 

Ú령 óôõ동É와 위대한 

령÷× ö÷ø동É의 ì귀한 

한생÷ õ리í있ì 경애Ý는 

ñòó동É께Ý 세기의 ý공높

÷ 휘°¼¬Þ는 ü체ø선의 î

기에 열병ß참¬×ø과 전군의 

장병ø, 온 나ÿ 인민은 ¬장 숭

ì한 경의를 표ÞÝ였ö.

노래 :ā나는 øî;의 

장중한 üÆ÷ 울리며 21À의 

례ÿ¬ Àì되였ö. 

÷õ 열병ß준비¬열÷ 진행

되였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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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선ü동당 중앙군ì위원Þ 

½위원장인 리병철원Ú에게 

ø선민üü의인민공Öî î방상 

½순¸동É¬ 열병½대ø÷ 열

병ß준비¬열을 ¿기 위Ýí Ý

렬Ý였음을 üìÝ였ö. 

리병철동É¬ 열병½대ø을 

Ø¬Ý였ö. 

경애Ý는 ñòó동É께 

리병철원Ú¬ ø선인민군ý

건 75돐경Þ 열병ß÷ 준비되

였음을 Ý중히 üì올리였ö. 

ü디í 영광스ÿ운 공Öî의 

½전½승ì를 ā내í온 ×명½

군의 장Å한 열병행진÷ ¼Þ

되였ö. 

열병대æ의 선두에Ý 명예기

병종대¬ ×명의 Ú령÷ ¼Ý한 

한길따ÿ 변ýÇ는 한üĀÿü 

줄기ì게 달음쳐온 ö리 인민군

대의 본연의 ×세, 빨Ì산Ý신

을 ÿ건히 ÷õ¬는 계승의 ½

ì를 üíü며 þ기찬 말À굽Í

리높÷ 위Å을 ûí었ö. 

ø선×명의 넋÷ì 생명인 

Ú령결ì옹위Ý신을 ýøÝí 

ü체×명의 명þ을 ÿ건히 ÷

õ준 성스ÿ운 전통을 üíü는 

항일의 7련대상징종대¬ :반일

인민ç­대;글À을 È긴 ö리 

×명¿½의 첫 군기를 높÷ 

øì 용진õ갔ö.

×명¿½투쟁ì에 ½멸할 승

리전통의 Þ원을 ù련õ준 김

Í동É, Í길동É, 최용건동É, 

æ중흡동É, 김일동É, 김ü현

동É, æ½룡동É, ½건동É를 

비롯한 항일×명선렬ø의 숭Å

한 º÷을 üíü는 ì진ø÷ 

열병대æ의 전렬에 군기와 ÷

½õ ā났ö. 

준Å한 ÿÖÎ에Ý 최ìì령½

를 옹위Ýí 결ì의 방탄½÷ 

되였던 øîõ방전쟁Þ기 친위

중대상징종대¬ 현철õ동É, 연

형À동É, ½송봉동É, îý완

동É, 전병þ동É를 비롯한 친

위중대출신 ü×명¬ø의 Í상

ì진을 대æ앞에 세öì 광장에 

øõ섰ö. 

위대한 øîõ방전쟁ì에 

ý ÷름 ā나는 제1î방ì단, 

제2경ü병ì단,제3ø¾ü병¼

단, 제4ü병ì단 상징종대ø

÷ 최광동É, 최현동É, ù경Ú

동É, æ진ö동É, ̧ 일동É 등 

½대연×과 ×명¿½의 ½Ö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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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ì에 뚜렷한 ×취를 ¸긴 É

휘관ø의 Í상ì진을 øì ü병

총ÿü 원×탄을 Ð승한 근위병

ø의 멸É의 기¼를 떨치며 나

Å갔ö. 

상징종대ø의 뒤를 ÷õ 

당중앙위원Þþ위Ü종대, î¿

위원Þ 경위î종대, þ위î종

대, þ위ì령½종대¬ ü¿당

당히 행진õ나갔ö. 

Éø÷ ý ÷름만 øõ÷ 공

ÿ에 µ는 Ý예½대ø의 군기를 

휘°리며 øîÚþ의 전Í선에

Ý 최대의 ­동상Ü를 çÉõ나

¬ì있는 군Ú단ø÷ 장¬을 비

껴든 É휘관ø을 위ÞÝí 힘찬 

ÀĀ음을 내Ú었ö. 

¼ö의 결ì대, Ýº의 방패

ü 용맹떨치는 õ군, 공군종대

와 공Öî¿½의 ½¬항½의 상

징인 전략군종대, ûÚØ전군

종대ø÷ 당중앙÷ 출전명령만 

내리면 질풍노÷쳐나¬ Éø을 

í멸Ýì 승리의 ¼¬를 높÷ 

울릴 전투Ý신ÿü 충천Ý였ö. 

ñòó동É께Ý는 준Å한 나

°에나 평Öü운 나°에나 항상 

×명의 전위,계¯의 전위에 ÿ

건히 ÝÝ ø선×명의 혈통, 

ö리 당의 ì상과 위Æ을 결ì

ü위õ나¬는 근위병ø에게 전

투É인ì를 ü내Þ였ö. 

광장ÿü Ú÷ 평양의 방õ

È¿를 맡은 군단ø과 øî의 

õÍ과 î경연선, 후방의 종î을 

ÿ건히 É켜¬는 군단종대ø÷ 

기운ì게 용진õ갔ö. 

최ìì령½¬ ¬리키는 진­

의 Ö살표따ÿ Ø전É대ø을 단

숨에 깔ìÎ을 ¿쇠Ð­Ú단인 

땅크장½ì단, 기계Öü병ì단

종대ø과 Ý찰총î종대에 ÷õ 

제191É휘Ýü¼단종대를 비롯

한 전문병, 근¿병종대ø÷ À

í름을 높÷였ö. 

제1기동병원종대¬ 광장에 ø

õÝ× 관중ø은 É난õ Ú÷

에 ø성된 ü건위기를 평ÝÝ

기 위한 비상방î전에Ý ö리 

당의 ÿ음Ê한 별동대, 위대한 

ñòóÞ대 ×명군대의 ì상한 

Ý신세계를 ¸김Ç÷ üíü며 

û출한 군공을 세운 군의½문 

전투원ø에게 열렬한 ÞÝ와 뜨

ü운 ½Ú갈Ì를 ü내ü었ö. 

ü체군ì교è의 최ì전당인 

óôõ군ì종þ대Þ종대, 나ÿ

의 최ì¯군ìÉ휘관양성의 중

î기É인 ö÷ø군Ý대Þ종대, 

인민군대Ý치일군양성의 원종

장인 óôõÝ치대Þ종대를 비

롯한 ­¯ 군ìÞ교종대ø에Ý 

당중앙÷ É펴준 군ì교è×명

의 ½길높÷ 당의 ½군Ö위Æ

ä현에 ÷¼É할 맹세를 öÅ 

터치는 ý성÷ 경Þ광장을 진

¼Ý였ö. 

ìÞü의øî의 영원한 

찬¬인 :세상에 ½ÿÇõÿ;

¬ 울¼퍼É는 Î에 ×명Þ원Þ

생ø÷ ÷ü종대의 ù¼을 장ß

Ý며 용기½¼, 기세충천Ýí 

전진õ갔ö. 

건군절경Þ광장의 밤Ýº을 

진¼Ý며 ü체É공군¿½의 열

병비행÷ ÞØ되였ö. 

Ü양을 ¬장 ¬까÷에Ý 옹위

Ý는 충성의 별÷ 되í øî의 

푸른 Ýº을 É켜온 인민공군

의 위훈, ½군의 ½ì를 2월의 

Ýº¬에 ÅüÈ기듯 æ­별과 

Ú× :75;를 형상한 비행종대

¬ 눈½신 Þÿ탄을 쏘Å올리며 

광장상공을 통과Ý였ö. 

½Ì살을 형상한 편대¬ 

장쾌한 Ā음을 울리며 ý공을 

헤¬ý× 관중ø은 연õ연방 

탄성을 터치였ö. 

øî과 인민의 존Å과 Í녕, 

진Ý한 평Ö를 위õ 건군의 Í

행길을 세계É인 군ì½î건설

의 활üü ÷õ온 당의 ×위É

î방건설ì를 üíü며 기계Ö

종대ø의 열병진군÷ ÞØ되

였ö. 

중기를 ä은 ùì종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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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ü º터Ì클종대, 반전ìÿ

종대, 평ìÿ종대, 땅크종대ø

을 비롯Ýí øîõ방전쟁Þ기

의 기계Ö상징종대ø÷ 광장에 

øõ섰ö. 

기계Ö상징종대ø에 ÷õ 

공Öîî방½의 선진성과 현

대성, ½대성을 과ÞÝ며 ø선

인민군의 ü½¿장장비ø÷ 등

장Ý였ö. 

½전½승의 ½철의 령장÷신 

위대한 ñòó동É의 비¼û출

한 군ì전략ì상과 현명한 령÷

밑에 천Ý¿É의 Í대½îÿü 

¯½상한 ü체ø선의 첨단병기

ø을 위Þ한 Ý의ü운 힘의 장

Å한 Þ위¬ ÞØ되였ö. 

인민군대의 전투½의 상징÷

며 ¿쇠ü»인 ü½땅크종대¬ 

멸É의 굉음을 높÷ 울리ì ý 

뒤ü ÿ병¿½÷ ½철ÿ신을 Ý

켜øì 광장을 누¼나갔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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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기동성과 Ð­½을 ×

랑Ý는 öî공­형¿기ø의 

흐름÷ ÷õÉ× 관중ø은 ½

Ú갈Ì를 ü내며 열렬히 환þ

Ý였ö. 

전술미ú일종대와 장ü리순

항미ú일종대ø÷ 광장ÿü 진

ÉÝ였ö. 

½위½한 전쟁ö제½, 반­

·½을 과ÞÝ며 ÷÷히 굽÷

쳐¬는 전술ö운용½대종대ø

의 진군은 위Åÿü 충만되ì 

¿비의 기세ü 충천Ý였ö. 

끝Ç는 ×½와 긍É에 넘친 

관중ø의 환þ와 열기ü 뜨­

게 달Åæ른 열병광장에 공Ö

îî방½의 변×É인 À전상과 

ö리 î¬의 최대의 ö공­·½

을 과ÞÝ며 대ú간탄÷미ú일

종대ø÷ 등장Ý였ö. 

÷ 세상 ý õ떤 ½É÷ ¼

Ù할Ú Ç는 필승의 총대를 ö

세게 틀õ쥔 ½전½승의 영웅

군대 ø선인민군의 열병ß÷ 

끝나× 위대한 령장께 ü리는 

천만장병ø과 인민ø의 최대의 

경의와 영광의 환þ성÷ Ýº

땅을 진¼Ý는 ¬운데 또öÞ 

황홀한 Þÿ¬ 터져올ÿ 건군

절의 밤Ýº을 환희롭게 장ß

Ý였ö. 

경애Ý는  ñòó동É께Ý는 

열광의 환þ를 올리는 군중ø에

게 따뜻한 ÷례를 ü내Þ였ö. 

×명½군의 최상의 존Å과 

필승½패의 힘의 원천, 영원한 

생명½은 위대한 Ú령, 위대한 

당의 령÷를 ¿는데 있ÿ며 

¼ü í기에 ý õ느 나ÿ, ý 

õ느 군대÷ ¬질Ú Ç는 ø선

인민군ûç의 영예와 ×½¬ 

있ö는것÷ 영광스ÿ운 건군½

ì의 ¬장 ā나는 총Ö÷며 æ

º의 열병ß÷ý말ü 행성의 

º든 Æ과 ½의의 세½을 쓸õ

¼릴 필승½패의 군½을 일µ

세운 ø선ü동당의 만ì½후의 

ÆÉ을 üíü는 ×랑찬 Þ÷

÷ö. 

*        *        *

우리 국가 최대의 ö공­능½을 과ÞÝ는우리 국가 최대의 ö공­능½을 과ÞÝ는

                  대륙간탄도미싸일종대대륙간탄도미싸일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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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전략무½공화국전략무½의 의 

                  거대한 실체거대한 실체



ø선인민군창건 75돐경Þ 열병ß은 천Ý제일의 령장이신 위대한 ñòó동지의 령도따라 ø선ø선인민군창건 75돐경Þ 열병ß은 천Ý제일의 령장이신 위대한 ñòó동지의 령도따라 ø선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Ý켜들고 나아가는 일당½혁명강군의 전투적기상과 주체혁명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Ý켜들고 나아가는 일당½혁명강군의 전투적기상과 주체혁명

위Å의 끝Æ이 양양한 전도를 만천Ý에 힘있게 과Þ한 일대 정치적사변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위Å의 끝Æ이 양양한 전도를 만천Ý에 힘있게 과Þ한 일대 정치적사변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경애Ý는 ñòó동É께Ý는 당중앙위원Þ 

제8기 제6ì전원Þ의에Ý ø선×명ìç의 

전통인 충ä성의 전통, ö리 î¬ìç의 전통인 

애î의 전통을 든든히 견ÉÝì ÷õ놓는데 

선ìÉ인 ü»을 ü리ì 충성과 애î의 

위대한 힘ÿü ×명을 전진Þ켜ý 한öì ÝÞ

였ö.

ý÷의 ÷ 말씀을 È¬볼Úý 전인민É인 

ìÞü의애î운동의 ½길Î에 찬란한 래일을 

향Ýí 힘ì게 전진õ나Å¬는 øî의 

×랑스ÿ운 º÷÷ ¬öÿ듯÷ õ¼온ö.

ü÷켜ü면 øî에 대한 열렬한 애î의 

ù음을 Íì íÿ¬É 애î운동을 벌¼온것은 

øî인민의 ×랑찬 전통÷ö.

øî÷ õ방된 ÷üõ인 ü체35(1946)년 

재령군의 김제원농민÷ ñÉ¼×후 첫õ에 

ü둔 íß¬운데Ý 30¬ù니를 나ÿ에 

¼친것을 계기ü 전îÉ¼위에Ý 세ì게 

벌õ진 애î미헌¹운동, õ방후 Ýü기관í

(당Þ)의 ü동×ø÷ 파괴된 Úï대의 

기관ì를 Ú리Ýí Ú송·½을 높÷는 한편 

Ì탄ü­대를 뭇ì ×체의 힘ÿü Þ탄을 

캐내í 철÷운행을 ü장한 애îÉÍ행을 

본¿Å 일õ번진 김Þ일운동…

÷렇듯 누í나 애î의 한ù음을 Å낌Ç÷ 

¼치며 íÿ¬É 형Ü의 애î운동을 벌리며 È 

øî건설의 터전을 힘ì게 öÉ였ö.

¿È을 ¼ÿì 애î운동에 나선것÷ 

Å니였ö. 누¬ Þ켜Ý는 ÷÷ Å니였ö.

위대한 Ú령 óôõ동É의 따뜻한 

품Î에Ý øî÷란 ¿È÷ì 참ö운 생÷란 

õ떤것인¬를 깨달았기에 애î의 한길에 

한ì¿같÷ 떨쳐나설Ú 있은것÷ö.

애î은 øî의 Á은 앞°을 위õ º든 É혜와 

열Ý을 깡ý리 ¼치는 헌신÷며 필요Ýö면 

»숨÷ ÝöÇ÷ 내대는 투신÷ö. 참된 

애î은 øî의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있ÿ며 

애îÉ인 삶은 øî에 대한 ½같은 헌신ÿü 

ā나게 된ö.

É난 øîõ방전쟁Þ기 인민군용ìøÎ에Ý 

비행기ì냥군ø운동, 땅크ì냥군ø운동, 

:나의 ìÉ;운동÷ 힘있게 벌õ질 때 후방

에Ý는 군기기®헌¹운동, 녀성üè÷운동을 

비롯한 전인민É애î운동의 ½길÷ Ð올랐ö. 

÷것은 æÊ øî의 귀중ý을 î장ÿü 

절¼한 ì¿ø만÷ À휘할Ú 있는 애îÉ장ü

였ö.

ì랑Ý는 øî에 깨끗Ýì 순결한 애î의 

ù음을 Å낌Ç÷ ¼치¼는 øî인민의 

헌신É인 애î운동은 천리ù대ìøÞ기에÷ 

힘ì게 벌õ졌ö.

õü-Ý성철길건설×ø은 300％ü파운동, 

공Ā음반대운동, 1Þ간에 100ÙÉ기운동 

등  íÿ¬É 운동을 ýÍÝí Éþ 

벌¼나¼ÿü써 ü통의 상ßÿü는 3~4년÷ 

Ā¼ý 한ö던 방대한 공ì를 ½과 75일동Í에 

õ제끼는 기É을 ýøÝ였ö. Ú÷건설×ø은 

한ì¿÷ 한건÷상의 예비를 þÅ내는 

운동을 벌¼ 7 000세대분의 ×재와 ×®, 

ü½ÿü 2만í세대의 살½Ú을 건설Ý였ö.

1961년½터 1969년ì÷에 150í만명의 

청년ø÷ 앞을 ö투õ 탄광과 광산, ½산과 

Ú산 ,  동½기É건설장ø에 진출Ýí 

ìÞü의건설을 힘ì게 µ민 ìä은 전세대 

청년ø의 ×명É기¼와 ìÆ기풍의 뚜렷한 

과Þ÷ö.

øî앞에 난관÷ ½쌓였던 É난 ì난의 

행군, ½행군Þ기 청년ø에게 ×명의 홰½봉을 

Í¬ü신 위대한 령÷× ö÷ø동É의 크나큰 

ÿ음Î에 청년ìÞü의건설×ø의 대æ는 

÷÷ ö세게 ×ÿ났ö. 당을 따ÿ 힘ì게 

나Å¬¼는 청년ø의 충성의 열Ý과 의É¬ 

°ü ÷÷ 분À승Ö되는 Î에 헤Å릴Ú Ç÷ 

많은 청년ø÷ ìÞü의건설의 ¬장 õ렵ì 

힘든 ½문에 ×원진출Ý였ö.

É대세½ø의 침략Í동÷ öîõ질 

때ùö øî땅 ÷ý는 곳ùö에Ý 전Ö의 

ý 나°Üÿ 인민군대É대탄원ºÈ÷ 

열리였ì Ú많은 ¸녀청년ø÷ ¹÷나÷ 

øîü위ÍÍü 달¼나갔ö. ý리ì ¸녀üÍ 

할것Ç÷ 한ì¿같÷ 떨쳐일õ나 힘ì게 

벌린 애î운동Î에 :청년;þ, :Í년;

þ, :녀맹;þ 등의 ÷름을 단 기재와 

설비ø÷ ù련되ì ìÞü의건설장에 기증되í 

½½øî건설에 ÷¼É되였ö.

Ý녕 흘ÿ간 년대와 세대øùö 미Ü ö 

꼽Åü기üì õ¼운 ý Ý많은 애î운동ø과 

÷½õ ÷ 땅ö에Ý는 기É과 번영의 È 

½ì¬ 펼쳐졌ö.

Èü운 ü체1 0 0년대에 øõ와Ý÷ 

øî인민의 애î운동의 ×랑찬 전통은 

경애Ý는 ñòó동É의 현명한 령÷밑에 

끝Ç÷ ÷õÉì있ö.

ü체103(2014)년 11월 îñ환경üþ성 

중앙양묘장을 þÿÞì 전ìÞÉÿü 

ìÞü의애î½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Ýí 

Ý신 ý÷의 애î의 þÍ를 ¿ÅÍì 온 나ÿ 

인민은 øî에 대한 ½같은 ì랑을 Íì Èü운 

형Ü의 대중운동인 ìÞü의애î½운동에 

한ì¿같÷ 떨쳐나섰ö.

누í나 나¿º를 Ý성껏 키워 ×기 ù을, 

×기 일터ü변의 산ø에 î었ì ì름률을 

높÷기 위õ 애î의 땀을 Å낌Ç÷ ¼치였ö. 

÷ 과Ý에 É난õ에만÷ 11월까É 330í¼의 

단위¬ ìÞü의애î½칭þ를 Úí¿았ì 전체 

인민의 뜨ü운 애îÉ열의에 µ¿ø¼ øî

땅은 ÷÷ 푸ýÿ졌ö. 

÷뿐÷ Å니ö.

순결한 량î과 공민É×­을 É니ì ìÞ와 

Ú단을 위Ýí ×기의 º든것을 ö ¼치는 미ø, 

미풍의 Íç×ø÷ °을 따ÿ ºõ나 Èü운 

ü체100년대의 첫 10년간 1 500í명의 일군ø과 

근ü×ø÷ 공Öî영웅, ü½영웅칭þ를 

Úí¿았ÿ며 2 300í명의 명예칭þÍç×ø을 

비롯Ýí Ú많은 ìÞü의애î공ü×ø÷ 

¼출되였ö. ÷외에÷ 전î의 Ú많은 청년ø÷ 

애îü의를 인생관ÿü 간ÊÝì 탄광과 광산, 

농장 등 ìÞü의건설의 õ렵ì 힘든 ½문ÿü 

탄원Ý였ö.

÷ ×랑찬 현ä은 천만의 î장ùö에 애î의 

넋과 숨결을 ½õüÞì ½î건설을 위한 전 

인민É대진군을 ½승에ü ÷끄Þ는 경애Ý는 

ñòó동É의 천리혜Í의 예É와 Ñ월한 

령÷¬ ÍÅ온 ā나는 결ä÷ö.

øî인민은 경애Ý는 ñòó동É의 현명한 

령÷따ÿ 애î운동의 위½을 ¸김Ç÷ 

À휘Ý며 ÷ 땅ö에 ½흥½î의 ÈÞ대를 

기õ÷ 앞당¬올것÷ö.

김원ß

사회주의애국운동사회주의애국운동
   자랑찬 전통, 

     사회주의애국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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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þ대Þ건설을 É원Ýí 애î미를 ¼치는 농민들
ü체35(1946)년 촬영

ü체35(1946)년 황õ÷ 재령군의 김제원농민÷ À기한 

애î미헌¹운동에 전î의 농민ø÷ 참¬Ý였ö.

ü체35(1946)년 12월말까É만 Ýí÷ ÷ 운동에 1만 

8 700í명의 농민ø÷ 참¬Ýí Ú만¬ù니의 애î미를 나

ÿ에 ¼쳤ö.

밭갈이방½을 배우고있는 농촌녀성들
ü체40(1951)년 촬영

øîõ방전쟁Þ기 øî의 농촌녀성ø÷ 벌린 녀성

üè÷운동은 ½ùÝ였던 ü½문제를 õ결Ýí 농Æ

생산을 ü장Ý는데 크게 ÷¼ÉÝ였ö.

집단É혁신의 ½길을 일으키고있는 강선제강Í의
진응원ØÆ반원들  ü체48(1959)년 촬영

½선의 ü동계¯은 ü체45(1956)년 1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Þ 

전원Þ의 결Ý을 높÷ ¿øì 6만t·½의 분괴Ù연기에Ý 12만t의 

½편을 Āõ내는 기É을 ýøÝ였ÿ며 ½선은 천리ù대진군운동의 

첫 봉Ö를 Ý켜든 ½ì의 ì장ÿü 되였ö.

조선Í년단창¾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Í년;호 방사포증정ß  ü체105(2016)년 촬영

øîõ방전쟁Þ기 øî의 Í년ø÷ 인민군대의 전투½½Ö에 ÷

¼ÉÝ기 위Ýí 벌린 :Í년;þ헌¹운동은 æº 나ÿ의 î방½

½Ö와 경제건설에 ÷¼ÉÝ는 대중운동ÿü À전Ý였ö.

    사회주의애î½운동에 떨쳐나선 
    평안남도 회창군 인민들  

    ü체111(2022)년 촬영

îñ관리ìÆ÷ 전군중Éÿü 힘있

게 벌õÉ는 Î에 ü체111(2022)년 

한õ동Í에만÷ 330í¼의 단위¬ 

ìÞü의애î½칭þ를 Úí¿았ö.

승무를 성과É으ü 마친 고원기관차대  
:¾은기;5101호 승무조원들  ü체69(1980)년 촬영

øî의 철÷½문에Ý는 5. 18¿ììÝÞ견인Í과운

동÷ ÞØ된 ÷후 10¼월동Í에 3 000만t÷상의 Ù을 

견인Ý량üö ÷ 끄는 성과를 ÷ùÝ였ö.

모¼군인표를 수í¿고있는 모¼중대 군인들
ü체41(1952)년 촬영

øîõ방전쟁Þ기 ø선인민군 ½대ø에Ý 중대를 단위

ü 벌õ진 º¼중대운동은 인민군대의 전투½½Ö와 전쟁

승리에 큰 기í를 Ý였ÿ며 전후에는 Èü운 대중É×신운

동ÿü À전Ý였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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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계산운동

ü체36(1947)년 ½원÷ 

평½군 ç동리(당Þ)의 리계

산녀성은 õ방의 기쁨과 ý께 

농민ø에게 땅을 ü신 위대한 

Ú령 óôõ동É께 ¼ì의 

인ì를 올리ì싶었ö.

ý래Ý 분í¿은 땅에Ý 

É은 íß중에Ý Ā 두말과 

풋¼× 한말을 알알÷ ðÿ¬

Éì 위대한 Ú령님을 þÅ¬ 

만나뵈웠ö.

ý° ý÷께Ý는 먼길을 æ느

ÿì ÚìÝ였öì 반½게 þÅ

üÞì는 ý¬ ÅÊ ö리 글을 

전Ö ºýì있ö는것을 ÅÞì 

÷제ÿ÷ ¸É Ï았ÿ니 글을 

¼워ý 한öì, 글을 알Åý ì

¿÷ ì는 ü¿÷ 있ì 나ÿ일

에 Éþ 기í할Ú 있öì 깨ö

쳐üÞ면Ý Þ달동Í에 문맹을 

퇴치한 ö음 인민ø에게 문맹퇴

치운동을 ÷÷ 힘있게 전¼할것

을 þÍÝíý Ý겠öì 간í히 

교ÞÝÞ였ö.

ý÷앞에Ý þÎ한 때ü½터 

Þ달÷ É난 10월Ý순 õ느° 

ý 녀성은 ü디í 문맹을 퇴치

Ýì 며칠밤을 È워¬며 쓰ì 

Éöì Ý면Ý 한×한×에 있는 

É성을 öÅ 편É를 썼ö.

ý의 Í½한 편É를 ¿Åü

신 위대한 Ú령님께Ý는 못내 

만ùõÝÞ며 높은 치Ý와 ­

¼의 Þ÷편É를 ü내üÞ였

ÿ며 문맹퇴치ìÆ에Ý À휘한 

ý의 º¼을 따ÿ¼ö기 위한 

리계산운동을 힘있게 벌리÷ý 

ÝÞ였ö.

÷ 운동과 ÷½õ 문맹퇴치

운동은 ÷÷ 힘있게 벌õÉì 

È øî건설의 터전÷ ÿ게 ö

져졌ö.

26호선반을 돌리Þ며

위대한 령÷× ö÷ø동É께Ý

는  ó ô õ 종 þ 대 Þ 에 Ý 

×명활동을 벌리Þ던 Þ기인 

ü체50(1961)년 4월중순½

터 5월Í까É 평양방Ê기계제

ØÍ(당Þ)에Ý 진행된 생산ä

÷에 참¬ÝÞí 26þ선반을 

ü리Þ였ö.

ý÷께Ý는 항상 Å침일Í 출

근ÝÞí 26þ선반을 청ÍÝ는

것ÿü½터 Ýø일을 ÞØÝÞ

였ÿ며 ±은 기대를 È 기대ü 

만øõ놓ÿÞ였ö.

기대선반공÷ 놀ÿ워 õ떻게 

±은 기대를 È 기대ü 만ü셨

는¬ì »× ý÷께Ý는 설비를 

×기 눈동×와 같÷ Å끼ì ì

랑Ýíý 한öì ÝÞ였ö.

ýÿÞ면Ý 기계설비ø을 ÷ 

잘 애þÝì 관리Ýí 공장의 

º든 기대¬ 나ÿ의 만년대계

의 귀중한 재½ü 되게 Ýíý 

한öì ÝÞ면Ý 공íý에 기본

공í와 üø공íø÷ Ý나Ý나 

ù련õüÞ였ö.

÷ º¼은 Ê장과 온 공장

에 퍼져갔ÿ며 ý것은 ù침

내 1980년대에 øõ와 80년대

Î÷를 ýøÝ기 위한 ½찬 흐

름Î에Ý 26þ선반을 따ÿ¼ö

는 충성의 º¼기대ýø운동의 

½길ü Ð올랐ö.

­É의 일군ø과 근ü×ø은 

설비ø을 애þ관리Ý기 위한 

대중운동을 ÷÷ 힘있게 전¼

Ý였ö.

대중É설비관리운동인 ÷ 

운동은 æº÷ 커ö란 생활½

을 과ÞÝì있ö.

몸소 발기Ý신 대중운동

ü체103(2014)년 11월 õ느° 

나ÿ의 산½형편을 두ì ù음쓰

Þ던 경애Ý는 ñòó동É께Ý

는 îñ환경üþ성 중앙양묘장

을 þÿÞ였ö.

양 묘 장 을  ü Å ü Þ 던 

경애Ý는 총비Ý동É께Ý는 

×신께Ý는 æº 나ÿ의 산½

÷ 한îÝ게 된것÷ ¹¿ ¬ö

Å파 중앙양묘장에 나왔öì, 

É® 나ÿ의 산½은 ì¿에 비

çÝí 말Ý면 ÷진과 같은 피

½병에 Ā린것÷나 같öì Ý

Þ며 ¬öÅ프신 õøü 말씀

ÝÞ였ö.

ýÿÞì는 ×기 손÷ 틀¬봐 

크½을 ¼ý는 ì¿은 많Å÷ 

나ÿ의 산½형편을 놓ì ¬ö

Å파Ý며 스스ü 나¿를 î는 

ì¿은 Āù Çöì ÝÞ였ö.

÷° ý÷께Ý는 중앙양묘장

을 µ나Þ기에 앞Ý 일군ø에

게 ìÞü의애î½운동을 벌리

×ì þÍÝÞ였ö.

ý리ì ìÞü의애î½운동

은 온 나ÿ 인민ø÷ 벌¼ý 

할 대중운동÷ÿì ÝÞ였ö.

÷ 운동과 ÷½õ øî의 

산ø은 ÷ 푸ýÿÉ게 되였ö.

*        *        *

î¬½흥À전의 ½½한 Ý동½인 ìÞü

의애î운동, ×명É인 대중운동을 활À히 ø

ÊÝì 옳게 ÷끌õ나¬는것은 ø선ü동당 

중앙위원Þ 제8기 제6ì전원Þ의에Ý 중요Ý게 

½ø된 문제의 Ý나÷ö. 

É® 철÷½문의 일군ø과 ü동계¯은 전인민

É인 ìÞü의애î운동의 ½길Î에 ù련된 전세

대ø의 ì귀한 애î의 전통을 계승õ갈 열의에 

넘쳐있ö.

õ방후 철÷½문에Ý는 애î운동인 김Þ일운

동÷ 벌õ졌ö.

김Þ일운동은 õ방후 첫 인민경제계ß을 Ú행

Ý던 Þ기 Ýü철÷종Æ원ø÷ 벌린 대중É인 애

î운동÷였ö.

ü체35(1946)년 10월 õ느° Ýü기관í에Ý 

기관ì를 Ø¬Ý던 김Þ일은 뜻밖에÷ 위대한 

Ú령 óôõ동É를 만나뵙게 되였ö.

위대한 Ú령님께Ý는 ü동Î에Ý ÿõÉì 

기름에 절은 ý의 손을 허¼Ç÷ èÅüÞ며 

ý곳 äÜ에 대õ í체Éÿü 알ÅüÞ였ö.

당Þ Ýü기관í에는 기관ì¬ Úï대 있었

É만 일제¬ ÷ý¬면Ý º두 ùì놓았기때문에 

¬ö 대í섯대만÷ 움Ê÷ì있었ö. 

ý÷께Ý는 É® 건îìÆ에Ý 큰 난관ÿü 

되ì있는것은 철÷운ÚìÆ÷ÿì ÝÞ면Ý ö

리에게는 기관ì와 ½Öì¬ ½ùÝì Þ탄÷ 

Çõ 렬ì운행에 큰 É장을 ¿ì있öì, ý렇

öì 누¬ ¬져öü기를 기ö릴Ú는 Çöì, 

ö리는 º든것을 제힘ÿü õ결õ나¬ý 한öì 

ÝÞ였ö.

ìä 많은 기관ì를 세워두ì÷ ý것을 Ú리Ý

í 쓸 생­은 ÝÉ Ïì 기관ì¬ ½ùÝöì ö

는Í리만 Ý면Ý 난관을 뚫ì나갈 대Í을 세öÉ 

못Ýì있는것은 Ýü기관í만÷ Å닌 전î의 철

÷형편÷였ö.

계ÎÝí ý÷께Ý는 김Þ일의 손을 따뜻÷ è

ÅüÞ며 철÷일군ø은 나ÿ에Ý õ결õü기만

을 ¼ÿÉ 말ì 애îÉ열성과 ýÀ성을 À휘Ýí 

º든 Æø건을 용¼Ý게 þýõ나¬ý Ý며 철÷

Ú송을 Ýø빨리 Ý상ÖÝíý 한öì ÝÞ였ö. 

ý÷께Ý ö녀¬신 후 Ýü기관í의 철÷ü

동계¯은 기관ìÚ리에 한ì¿같÷ 떨쳐나섰ö.

ýø의 투쟁에 대Ýí 당Þ :ü동신문;

(1947년 1월 24일½)은 ÷렇게 ü÷Ý였ö.

:일제Þ대에 룡산기관í에Ý만 할Ú 있던 

기관ì의 대Ú리를 Ýü기관í에Ý÷ ·히 할Ú 

있게 Ý였ì ¾ø선에 Ç는 ½Î품ø중 많은 ½

분을 ×¯×ùÝ÷ý ý의Éÿü 연í제ØÝí 

많은 성과를 ü두었ö. …일제Þ대에 ì용치 못

한öì üüÉ Ï던 28대의 기관ì를 Ú리Ýí 

¾ø선 ­ 선에 ý¿Þ켰ÿ며 42대의 대Ú리

와 87대의 중Ú리와 17대의 연통환치와 기Ð Ú

많은 ÍÚ리의 방대한 성과를 ü두었ö.;

ýø은 기관ìÚ리에 달ÿ붙는 한편 연료를 õ

결Ý기 위한 ØÆ에 떨쳐나섰ö.

½ù되는 ì열탄을 õ결Ý기 위õ Ì탄ü­대

를 뭇ì Íü탄광ÿü 달¼갔ö.

ýø은 동À 한대 성한것÷ Çì ÞÚ¬ ßÅ

É는 갱Í에 ÝöÇ÷ 뛰íøõ¬ 탄을 캐냈ÿ며 

ý것을 한Ù두Ù 져내ö¬ ¬ø를 내í 알탄을 

Ā었ö.

12월중순 õ느° ÷렇게 만든 17t의 알탄을 

기관ì에 ä은 김Þ일을 비롯한 Ýü기관í의 

ü동계¯은 Þ운전을 성과Éÿü ü장Ý였ö. 

÷것은 위대한 Ú령님께Ý Í¬ü신 ×½갱생

의 ×명Ý신÷ 낳은 ×랑찬 열ý였ö.

õ방후 건î의 Í행길에Ý 전¼된 김Þ일운

동의 ½길Î에Ý 철÷ü동계¯의 ×명É열의는 

년대와 년대를 ÷õ ÷÷ ìø되였ö.

두줄기 궤÷를 따ÿ 기운ì게 내달리는 :¾

은기;þ전기기관ìø과 중량Öìø, 인민의 웃

음Í리 ¬ý ãì ÉÝ평양을 누비며 달리는 É

Ý전동ìø…

÷ º든것은 세대와 세대를 ÷õ온 철÷ü동

계¯의 ìÞü의애î운동, ×명É인 대중운동÷ 

낳은 ì귀한 ýø¼ø인것÷ö.

ö리ß ìÞü의건설의 전면ÉÀ전, 전면É

½흥을 위한 전인민É진군에 떨쳐나선 철÷½

문의 일군ø과 ü동계¯만÷ Å닌 온 나ÿ 전체 

인민의 ×명É열의는 대단히 높ö.

øî을 ì랑Ý는 ù음ø÷ Ú많은 대중É인 애

î운동을 전¼Ýí 청Í했던 ö리 øî을 번영의 

길ü 줄달음치게 Ý였던 ý때 ý 나°Üÿ…

Ý광명

국가부흥발전의 추동력애국운동이�전하는�이야기

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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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에Ý 계Î)

나는 행길에 나Ý× 김일룡

에게 대렬을 맡기ì ì광Ú와 

ý께 량세봉과의 ö판계ß을 

öÞ® 상세Ý게 ñ의Ý였ö. 

나의 º든 ìÉ과 상념은 미í에 

þöø게 될 ø¾군과의 ìÆ에 

Ú중되ì있었ö. ¼레방Å간Ú 

ü인÷ 생­÷ ýÝ÷ 일÷ 말

÷ ö É게 Ýì Éõ 웃음까É 

É게 웃는것÷ î생의 본÷ÿ

ì 귀에 못½히게 ½øÝ였É만 

나는 ÷È히 ýÜÿ íÎ÷ î

한 î생½을 É켜낼Ú¬ Ç었

ö. ö리¬ Ý는 º든 일÷ Ý

나에Ý½터 열까É ö ¿에Ý 

ç를 만øõ내는 과Ý÷ì ì¿

ø÷ ÅÊ 한번÷ ĀõüÉ 못

한 전인미÷의 길을 ¼Ýõ¬는 

øû한 ýø과Ý÷였ÿ므ü 누

íüö÷ ìÉ을 많÷ Ýì ý

Ý을 많÷ Ýì 의논을 많÷ Ý

É Ï을Ú Ç었ö.

내¬ ¬장 관î한것은 반일

인민ç­대와의 교î에Ý 량세

봉÷ õ떤 Ü÷ü 나æ겠는¬ 

Ý는것÷였ö. ÷ 교î의 결과

에 대Ýí ì광Ú는 Ü음½터 

미î쩍은 Ü÷를 취Ý였É만 

나는 Þ종일관 Ā관É인 예측

을 Ý였ö.

통ÖÞ¬의 전경÷ 눈앞에 

나Ð나는 순간 내 º리에는 량

세봉에 대한 ç쾌한 일Ö¬ ½

쑥 µ올랐ö. ý것은 Å¼É¬ 

병환에 계ä 때 뜻을 같÷ 나눈 

동Éø을 한ì¿한ì¿ Þ상Ý

면Ý 나와 õº니에게 íöÿü 

ø¼준 일Ö였ö.

3. 1운동전ý에 량ì령의 향

촌에Ý는 빈농민ø을 ýÿ한 계

¬ 중î÷ 되í 밭을 논ÿü 푸

는 ¼÷공ì를 벌리였ö. 량ì

령의 Ú÷ ÷ 계에 ýÿ되í있

었ö. Í출을 많÷ 내는데Ý는 

논÷ 밭üö 훨씬 ÷ 생산É÷

ÿ는것을 상ßÿü 알ì있던 ý

는 ÷ ¼÷공ì를 Éþ 환영Ý

였ö. ý런데 계의 상층을 ìÉ

Ýì있던 ü장파ø÷ 논농ì¬ 

파Æ÷ Çö는 íä을 내Āì 

¼÷공ì를 완½Ý게 반대õ나

섰ö. ü장파와 Í장파ì÷에

는 봄í붙È을 앞두ì 련일 계

¬ 생긴÷래 Ü음 ü는 Å귀ö

툼÷ 벌õ졌ö.

Í장파 젊은÷ø은 ÝºÍÀ

통같은 ü장파 »은÷ø의 ìÚ

을 ÷È히 휘í낼Ú Ç었ö. 계

에Ý는 ýõ에÷ 파종기¬ æ

× 젊은÷ø÷ 논ÿü 풀É 못

õ Í달ÅÝ는 밭에 ø와 ü리

를 î었ö. »은÷ø은 계의 농

ì¬ 젊은것ø에게 롱Ā당ÝÉ 

Ïì 예전대ü 순ø롭게 되í¬

는것을 ö행ÿü í기면Ý Í÷

의 숨을 내쉬였ö.

ýÿ나 Í장파의 ö두º리였

던 량세봉은 ×기의 ü장을 관

철할 기Þ를 노리였ö. º내기

철÷ 되í ì방에Ý ¼í리¬ 

울던 õ느° 밤 Í를 끌ì ø에 

나간 ý는 ø와 ü리û÷ 한ý 

푸름푸름 ×ÿ는 íÿ 뙈기의 

밭을 쥐÷ È÷ ºý게 ö 논ÿ

ü 갈Å¼리였ö.

õ제까É만 õ÷ ø와 ü리

¬ ¿Ā¿Ā ×ÿ던 밭÷ Ýø

밤ì÷에 논ÿü 변Ýí ¼까

É 출렁ü리는것을 본 »은÷

ø은 경Æ을 ®치 못Ý며 :생

¼Ā을 þ을 놈, 계의 농ì는 

네¬ ö ý쳐놓는í나. ®년농

ì를 ý치면 네놈두 üÉ¬ 될

줄 알ÿ.;ì ÿ름장을 놓았ö.

ø나 ü리를 îÿ면 Åßí

밖에 나É Ï던 ý 뙈기밭ø에

Ý 량세봉은 ýõ ¬을 스¼º

í의 Í출을 냈ö.

계의 »은÷ø은 þÞ 놀ÿ

Ý :È 세봉÷¬ Ýí튼 난놈

은 난놈÷웨ö.; Ýì Ö를 찼

ö. ý후½터 량ì령의 향촌과 

ý 린근ù을에Ý는 논농ì를 Ý

는 Úø÷ 대ĀÉÿü ºõ나

기 ÞØ했ö. 계를 쥐Ā펴ĀÝ

던 상투쟁÷령¼ø÷ 량세봉의 

말÷ÿ면 ì분ì분 ö ø었ö.

통Ö를 ÉÝ에 둔 ü상에Ý 

÷런 일Ö¬ 내 º리에 µæ른

것은 ¿È때문÷였을¬. Åù

÷ ý것은 량ì령과의 ö판÷ 

성공Éÿü 끝°것÷ÿ는 ×기

의 예상을 þ리ÖÝ기 위한 방

향ÿü 내×신÷ ìÉ을 Ú중Ý

였기때문인É÷ º른ö.

량ì령은 3. 1운동전ý에 ì

향(철산)을 µ나 ̧ 만의 흥경현

ÿü øõ갔ö. ö리 Å¼É¬ 

량세봉을 맨 Ü음ÿü 만난 곳

÷ ¼ü ÷ 흥경땅÷였ö.

ý 당Þ ý는 통의½에Ý ¬

¿관ÿü 활동Ý였ö. Ý의½

¬ 나온 ö음에는 중대장ÿü 

È명되í 일þ æ동진ì령의 총

애를 ¿는 중견간½¬ 되였ö. 

ý의 중대ü둔É¬ ¼ü ¿송÷

였ö. ý래Ý 나÷ 량세봉을 만

나볼Ú 있었ö.

ö리¬ 팔÷í에Ý ¿송ÿü 

÷ì한É Āù Í되í 량세봉은 

öÞ 흥경현ÿü Í환되í¬ì 

ý대신 장철þ¬ ý의 후Èÿ

ü ¿송에 왔ö. 3½의 통þÿ

ü î민½¬ Üí났을 때 ø¾

군의 É÷간½ø은 성품÷ ¼ý

ì ä행½÷ ½Ý며 민중의 Î

ý÷ 높은 량세봉에게 군통Ú권

을 맡기였ö. 량세봉은 군½에

Ý뿐만Å니ÿ 3½의 원ü중신

ø÷ º인 ø선×명당Í에Ý÷ 

큰 영향½을 행ìÝì있었ö.

량ì령은 º ×기와 김형Ê

은 결의형제ÿì Ý면Ý 나를 

친í의 ×ßÿü þ진Ý게 ì랑

õü었ö. æ동진, 손Ý÷, 장

철þ, 리웅, 김ì헌, 현À관과 

ý께 길½에Ý 나를 경제Éÿü 

제일 잘 후원õ준 ì¿÷ ¼ü 

량세봉÷였ö.

왕청문ì건÷ 있은 후 î민

½상층에 대한 ö리의 ¼Ý÷ 

»Þ 나빠Éì 또 ý 반동Ö된 

단체의 군½Ú뇌인 량세봉과÷ 

æ래동Í 상면의 기Þ를 ¬ÉÉ 

못Ý였É만 나는 나에 대한 량

ì령의 ì랑과 ÿ음÷ 변치 Ï

았을것÷ÿì ×신Ý였ö.

÷ º든것은 õ느것÷나 ö 인

간 량세봉, 애î× 량ì령에 대

한 þ¼을 ü는 Þ상ø÷였ö. 

ö리의 þØ활동에 õ두운 ý½

×를 던질Ú 있는 ý런 과ü에 

대ÝíÝ는 íÜí ÝöÝÉ÷ 

Ï았ö. 나는 될Úý ö리의 ö

판전ý을 Ā관Éÿü ø명õ줄

Ú 있는 ý런것ø만을 ÞìÝ¼

ì 애썼ö. ý것은 ö판의 전÷

를 õ둡게 할Ú 있는 ½리한 증

üøü ×기×신을 î리Éÿü 

Þ대ÝÉ Ïÿ¼는 방õ본·의 

î리Ø용÷였는É÷ º른ö.

통Ö를 비롯한 동변÷의 20¼ 

현은 º두 동변÷ 진Úì öÉ

산의 관할Ý에 있었ö. ý는 한

때 장Ø½ÿü½터 제30군 군

장ÿü È명¿은¼÷ 있는 장

령÷였ÿ나 1930년 6월의 대÷

Þ의 반란진Ù에Ý 솜í를 À

휘ÝÉ 못Ýí 장Þ량의 신용

을 Ç었ö. öÉ산은 동변÷ ü

요ÉØø에 1¼ ¼단규º의 성

방위군을 ¼치Ýì ÷ 일대의 

최ì통치×üÝ 군½Ý였는데 

9. 18ì변후에는 동변÷üÍ위

원Þ를 øÊÝì ý ì령÷ 되

였ÿ며 관동군Ú뇌ø과 련계를 

¬É면Ý 봉천성의 괴뢰Ý권에 

ÉþÉÿü 협½Ý였ö.

관동군은 öÉ산의 협½을 

öüü ÷ Éí에 대병½을 투

ÉÝÉ Ïì ø¾Ú비대와 만

üî군, 경찰에 ÷ 일대의 치Í

çÉ를 맡기였ö. 관동군의 대

½분 ½량은 당Þ ¾만에 à리

ì있었ö.

÷런 기Þ를 ÐÝ 당취æ의 

료녕민중×위군÷ 량세봉휘Ý

의 ø선×명군½대와 ý께 통

Ö현성을 ÿ위Ý였ö. æ끼쯔 

요ÞüüÈ을 비롯한 일본령ì

관 통Ö분관의 일본인Ê원ø과 

¬ùø은 º두 ÷ ÿ위Î에Ý 

æ÷¬÷ 못Ýì íø를 기ö

리게 되였ö.

관동군ì령½는 통Ö현성÷ 

ÿ위되í 현É의 일본인ø÷ 위

기에 Üõ있ö는 üì를 ¿았ÿ

나 º든 병½÷ ¾만일대에 총

출동중÷였ÿ므ü ö만 100명

Ý÷의 경찰관ø을 í원대ü 파

견Ýì öÉ산군의 방ø를 기ö

리였ö. öÉ산군은 두 대ü 나

뉘í ¾쪽과 봉성방면에Ý½터 

량, 당의 련þ군을 Ù½Ý였ö.

관동군에Ý는 ÷ö¬끼참º

장을 내세워 :통Ö에 있는 일

본인 íÿ분, 봉천에Ý ̄ 히 É

원½대¬ 래일 Å침 ÷íÝ므

ü çÞ 완½히 견ÉÝíüÞ

æ.;Ý는 방송을 Ý게 Ý였ö.

÷Üÿ 9. 18ì변후 î제련

맹øì단의 만ü파견과 때를 같

÷Ýí 봉천성일대의 반만항일

군은 ÷Ü에Ý 일본침략군대와 

만üî괴뢰군대를 위협Ý였ö. 

÷런 때íÝ 통Ö현성을 장Æ

Ýì있는 ø선×명군과 ×위군

의 ì기는 ýö 높았ö.

(다음호에 계Î)

위대한 수령 óôõ동É의 회고ý :세기와 더불어;중에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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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õ 는  위 대 한  Ú 령 

óôõ동É께Ý ¼움의 천리길

을 Āÿ신 100돐÷ 되는 뜻깊은 

õ÷ö.

ù례Ç÷ Øö했던 민ùÚ난

의 ý 세월 위대한 Ú령님께Ý 

ø선을 알ì ø선을 위Ýí ¼

ö리ÿ는 큰뜻을 Íì Āÿ신 

¼움의 천리길!

øî인민 누í나 ý÷에 대한 

öýÇ는 ý리움을 Íì 잊É 

못할 ½ì의 ý 나°을 ¼Þ깊

÷ ü÷켜üì있ö.

위대한 Ú령님께Ý 팔÷íÍ

Þ교졸Æ을 앞둔 õ느°÷였ö.

½ 요 ½ Ā 의  × 명 투 ì 

김형Ê선생님께Ý는 õ리신 Å

ü님께 ÷제는 ÍÞ교를 졸Æ할 

°÷ Āù ¸É Ï았는데 장ì 

õ떻게 할 생­인¬ì ¼ÿÞ

였ö.

상¯Þ교에 ¬Ý 공½를 ÷ 

Ýì싶ö는 Åü님을 ¼ÿüÞ

며 김형Ê선생님께Ý는 ÷제½

터는 ø선에 나¬Ý 공½Ý는

것÷ 좋겠öì ÝÞ였ö. ýÿ

Þ면Ý ø선에Ý Üí난 ̧ Åÿ

면 ù땅히 ø선을 잘 알Åý 한

öì, ì향에 나¬Ý ö리 인민

÷ Āù나 비참Ý게 살ì있는

¬ Ý는Ā 체험õüÿì, ýÿ

면 ×기 할¼를 잘 알게 될것÷

ÿì 말씀ÝÞ였ö.

ý때ü 말Ý면 ö른 나ÿ에 

¬ý ¼명÷ Ýì Þ문÷ 닦을Ú 

있öì 생­Ý는것÷ Ý나의 

Þ대É풍øü 되ì있었ö.

ÝÉ만 위대한 Ú령님께Ý

는 ø선에Ý Üí난 ¸Åÿ면 

ù땅히 ø선을 잘 알Åý 한ö는 

Å¼님의 뜻을 ¬ö깊÷ È기ì 

øî에ü의 길을 ÝÝÞ였ö.

ý°은 ü체12(1923)년 

3월 16일÷였ö.

ý÷께Ý ¬셔ý 할 천리길

은 12살의 õ리신 나÷에 헤쳐

¬Þ기에는 ¹¿÷ 험난한 길

÷였ö.

ü상의 절반÷상은 ¿인É경

÷나 ö름Ç는 험산준령÷였ö.

¼ü ÷런 곳을 위대한 

Ú령님께Ý는 단신ÿü 과¼히 

헤치Þ였ö.

ý÷께Ý는 ý때를 ü÷켜ü

Þ며 Þìý :세기와 더불어;

에 ý때 천리길을 Āÿ면Ý ì

생을 퍼ý나 했ö, Êì¼나 ¼

ì¼(명문ì¼)와 같은 ì¼를 

넘을 때는 Ý말 혼÷ 났ö, æ

¬산령은 Ýø종일 넘었ö, Å

¿리 Āõ÷ ì¼¬ 끝÷ 나É 

Ïì È ì¼¬ 연방 나Ð나군 

Ý였öì 쓰Þ였ö.

÷Üÿ 험난한 길을 ĀÿÞ면

Ý 위대한 Ú령님께Ý는 øî땅 

÷ý는 곳ùö에Ý 많은것을 »

­ÝÞ였ö.

일제의 군ìÉ½ØÝ에Ý 신

음Ý는 ¬레의 º÷, 살길þÅ 

µ나는 ù랑민ø의 끊ÈÇ는 

행렬, 인민ø의 원한에 찬 »

Í리…

ý º든것은 위대한 Ú령님께 

Ý많은 생­을 ½ÿ일ÿ켰ö.

Ú난당Ý는 øî의 현ä과 

인민ø의 º÷을 üÞ며 ý÷께Ý

는 ÿÆ한 일제를 ºø리 쓸õ

¼리ìý말 öÝ의 맹세ü ¬ö 

½ÜöÞ였ö.

¼움의 천리길을 ĀÿÞ며 

ý÷께Ý는 ö리 인민을 잘 알게 

되Þ였ö.

험준한 æ¬산령을 넘느ÿ 

À÷ ½ýú신 ý÷께 딱총을 

놔ü린 한 ÷름º를 ü인, 

ý÷를 Àí에 Ü워ü린 한 

농민, õ리신 ý÷를 þ진히 환

대õü린 ½계½üÚ의 ü인과 

할º니…

위õüì Å낌Ç÷ ÷와ü

는 ýø의 º÷에Ý ý÷께Ý

는 ö리 인민은 참ÿü 좋은 

인민÷ÿ는것을 뜨­게 느끼Þ

였ÿ며 나ÿþ는 큰일을 Ý×

면 ýø에게 의üÝì 동É¬ 

많Åý Ý겠ö는것을 절¼ÝÞ

였ö.

팔÷í를 µ나신 때ü½터 

열나흘째 되는 °인 3월 29일 

õ질¿렵 ù침내 ý÷께Ý는 

만경대에 ÷íÝÞ였ö.

위대한 Ú령님께Ý 12살의 

õ리신 나÷에 Āÿ신 ¼움의 

천리길.

Ý녕 ý 길은 æÊ ×체의 힘

ÿü øî과 인민의 운명을 í원

Ýì 민ù번영의 위Æ을 ÷ùõ

나¬ä 위대한 ×명¬, 절세의 

애î×의 신념의 맹세¬ ×÷×

÷ āÀ치는 üù한 행ü였ö.

ý 맹세는 ý대ü 광ý의 천

리길과 항일대전의 총성ÿü 

÷õ져 øîõ방의 환희를 ÍÅ

왔ì ×ü, ×¾, ×위의 ½패의 

ìÞü의½î을 일µ세웠ö.

æº ý÷께Ý ĀÿÞ였던 

¼움의 천리길을 ×ÿ나는 È세

대ø÷ 따ÿ Āÿ며 애î의 뜻을 

È기ì있ö.

본사기×

조국을�알게�한�천리길

경애Ý는 ñòó동É께 재중조선인총련þ회대표단이 드린 선물 ü체101(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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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Ú령 óôõ동É께Ý øîõ방전쟁 

제1계단을 승리에ü ÷끄신데 대한 õ설을 ø은 

ö리는 참관×ø과 ý께 전쟁 제2계단의 전략É

방침을 제ÞÝÞì ý ä현을 위한 투쟁을 현

명Ý게 øÊ령÷Ý신 ìÉ×료ø÷ 전Þ되í있

는 곳에 øõ섰ö. 

½ì는 ü체39(1950)년 9월중순 ö리 øî

앞에 ø성된 Å중한 난관에 대Ýí ÷렇게 ÷

ý기Ý였ö.

:ö리 인민군½대ø의 반공­ÿü Ā동½건

¹편의 É은 Éîÿü ÙÞ된 침략×ø은 참패

를 만Þõü¼ì Ü평양ý대의 대½분과 É중

õý대의 일½, Ý종î¬군대ø까É 동원Ýí 

÷른¼ <총공세>를 벌리¼ì 기÷Ý였÷니ö. 

일명 <ºø-메>Ø전ÿü ½리ö는 ÷ Ø전에 É

ø은 Úï만의 대병½과 현대É인 군ì장비ø을 

ø÷Ā었÷니ö.

위대한 Ú령님께Ý는 ø성된 Ý세에 대ÜÝ

í Éø의 진공Î÷를 최대한ÿü É연Þ키면

Ý Þ간을 쟁취Ýí 인민군ü½½대ø을 í출

Ýì Èü운 후비½대ø을 편성Ýí ½½한 반

공­Ú단을 형성Ý며 계ßÉ인 후퇴를 øÊ할

데 대한 전쟁 제2계단의 전략É방침을 제ÞÝ

Þ였÷니ö.;

½ì의 õ설은 참관×ø의 ù음을 70í년전

의 ý 나°에ü ÷끌õ갔ö. 

침략×ø은 Ü평양방면에 ¼치Ý였던 úõ

공군을 총동원Ýì É중õý대의 일½와 예비

조î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조î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찾아서�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찾아서�(2)(2)

조î해방전쟁 제2계단

관에는 위대한 수령 

óôõ동É께Ý 전쟁 

제2계단의 전략É방침을 

제ÞÝÞ고 É들의 공격

을 ÈÉÞ키면Ý 전략É

인 일ÞÉ후퇴를 조Ê령

도Ý신 ×료들이 전Þ되

í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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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두었던 군ýø ý리ì Ý종

î¬군대ø을 ø선전선에 대대

Éÿü 끌õø÷였ö. 미제î

ü의침략×ø은 증½한 병½ÿ

ü Ā동½계선에Ý 공­을 Þ

÷Ý는 한편 ÷와 ¼þÝí 인

천Éí에Ý의 대규ºÉ인 상

úØ전을 기÷Ý였ö. Éø은 

인천에 대병½을 상úÞ켜 인

천과 Ý울을 Ø령Ýì 38°선과 대전, 원ü방향

ÿü 진출ýÿü써 ö리의 전선과 후방을 ì단

Ý며 Ā동½계선의 공­Ú단과 련þÝí 인민

군ü½½대ø을 :ÿ위Í멸;Ýì 짧은 Þ일Í

에 전ø선을 ½ØÝ¼ì Ð산Ý였ö.

위대한 Ú령님께Ý는 ̄ 변Ý는 군ìÝ세에 대

ÜÝí Ý울Éí방õ½량을 증½Ýì Èü운 예

비½대를 편성Ý며 Éø의 ÀÆÉ공세를 ÈÉÞ

키ì Èü운 결ÝÉÐ­을 ¬Ý기 위한 대Í을 

세워üÞ였ö. 

ý÷께Ý 취Ý신 ø치에 따ÿ 인천, Ý울É

î방õ½대ø과 인민ø은 애îü의와 Ú단É영

웅ü의를 À휘Ýí ÚÉ, 기술Éÿü ö세한 

Éø과 용¼Ý게 ú움ÿü써 침략×ø을 14일

간÷나 ÈÉÞ켰ö. 

참관×ø은 월미÷방위×ø의 위훈÷ ö긴 

ì진ø앞에Ý ÀĀ음을 멈Ý었ö. Éø은 인

천상ú을 위Ýí 5만의 대병½과 300íÝ의 

ý선, 1 000í대의 비행기를 동원Ýí 월미÷

에 대한 공세를 벌리였ö. ý때 월미÷의 õÍ

ÿ병ø은 위대한 Ú령님의 명령을 »숨ÿü 관

철Ýí 3일간÷나 Éø의 공­을 úÅ내는 기É

을 ýøÝ였ö. 월미÷방õ전투때 용¼히 ú운 

권성전투원의 당원증üº니와 월미÷õÍÿ병ø

÷ Éý선을 ­침할 때 쓰던 신þ기ø을 ü면Ý 

참관×ø은 øî의 촌ñ를 피ü써 É켜낸 인민

군용ìø의 ×기 Ú령에 대한 충ä성과 ¿비의 

용¼성에 대Ýí öÞ® ü÷켜ü았ö.

Ý울÷¸Éî에Ý 인민군ü½½대ø을 ÿ위Í

멸Ý¼던 기÷¬ ä패Ý× Éø은 ÷미 38°선

을 벗õ난 인민군ü½½대ø을 평양일대에Ý ÿ

위í멸Ý¼ì ßÍÝ였ö. 

Éø의 ÷ÿ한 기÷를 꿰뚫õü신 위대한 

Ú령님께Ý는 인민군½대ø÷ 38°선일대에

Ý É을 견제Ý며 전선의 인민군ü½½대ø의 

후퇴를 ü장Ý는데 ü되는 힘을 ü리÷ý ÝÞ

였ö. 

ý÷께Ý는 인민군½대ø÷ 38°선을 비롯

한 중간É대ø에Ý 완½한 방õ전을 벌리게 Ý

îÿü써 É의 진공을 É연Þ키ì 인민군ü½

½대ø÷ ¸¾ÿü 뻗õ있는 산줄기를 Ðì 전

략É후퇴를 할Ú 있는 ø건과 Þ간을 쟁취Ý게 

ÝÞ였ö. ý÷의 현명한 령÷밑에 Å군전선련

þ½대ø은 공Öî¾반½ 전Éî을 ½ØÝ¼던 

Éø의 침공기÷를 ÈÉ파탄Þ키ì 반공­에ü 

넘õ갈Ú 있는 ½½한 힘을 ÞÉÝ였ö. 

½ì는 전략É인 일ÞÉ후퇴ìÆ을 현명Ý

게 ÷끄신 위대한 Ú령님의 령÷ÆÉ을 üíü

는 ìÉ×료ø÷ 전Þ되í있는 곳ÿü 참관×

ø을 ÷끌었ö. 

참관×ø은 전쟁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î에 

넘쳐 øýÉ인 전략전술É방침ø을 제ÞÝÞ는 

위대한 Ú령님을 형상한 영상미술Ø품앞에Ý 

Ā음을 멈Ý었ö.

öÿ를Úý ¿비의 ö½과 ¼짱, 천리혜Í의 

군ìÉ예É를 É니Þì î경을 순경ÿü 전환Þ

켜나¬신 ý÷의 절세의 위인상÷ õ¼와 참관

×ø은 솟í치는 ­Ý을 ®치 못Ý였ö. 

½ì의 õ설을 øÿ며 참관×ø은 ý÷께Ý 

전쟁 제2계단Þ기에 ì용Ý신 승용ìÿÉæ와 

전략É인 일ÞÉ후퇴ü장ìÆ과 관련Ýí 쓰신 

친Ýø을 비롯Ýí íÿ ìÉ×료ø과 ìÉ¼

ø을 üÅü았ö. 

위대한 Ú령님께Ý ü체39(1950)년 10월 ½

동농민을 만나üÞ는 ½멸의 ÖĀ을 전Ý는 영상

미술Ø품을 ü면Ý 참관×ø은 óôõ장군님을 

þÅ¬ý 살길÷ 열리ì ö리¬ 전쟁에Ý ÷긴

öì 한 ü인의 말÷ 귀전에 ø¼æ는듯싶었ö. 

위대한 Ú령님께Ý ¬ù과 ý께 후퇴의 길에 

æ른 리승기½ì에게 친히 ü내ü신 ºÊ외투를 

ü면Ý ö리 과Þ×ø을 귀중한 ü¼ü í기며 

Å껴ü신 ý÷의 ì랑을 ¬ö뜨­게 느끼였ö. 

Ý나Ý나의 ìÉ×료ø과 전Þ품ø은 준Å한 

전Ö의 ½비Î을 뚫ì헤치며 온 나ÿ를 전쟁승

리에ü ½ÿ일ÿ키신 위대한 Ú령님의 ½멸의 

ÆÉ과 ö리 공Öî을 É켜 청춘÷ 생명÷ Å

낌Ç÷ ¼쳐 ú운 인민ø과 인민군군인ø의 

위훈을 전Ýì있었ö. 

÷õ ½ì는 위대한 Ú령님께Ý 전쟁 제2계단

의 전략É방침을 ä현Ý기 위한 ç­투쟁을 현

월미도해안포병들이 Éý선을 격침할 때 쓴 76㎜해안포와 포조준경

새ü운 계선으ü 진출Ý고있는 전투원들 새ü 편성된 부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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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Ý게 øÊ령÷Ý신 내용을 õ설Ý였ö. 인민

ç­투쟁을 광¼히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ÞÝ

Þì 현명Ý게 ÷끌õü신 ý÷의 령÷에 의Ý

í í월산인민ç­대를 비롯한 Ú많은 인민ç­

대ø÷ øÊ되ì 전î÷Ü에Ý 청년근위대, Í

년근위대ø÷ ì랑Ý는 ì향과 Þ교를 É켜 ú

움의 길에 나섰ö. ÷ø은 철÷와 ÷ü, Éø

의 군Úýì와 통신Ú단ø을 파괴Ýì 인민ø에

게 승리의 신î을 Í¬ü었ÿ며 ÷Ü에Ý ½Ø

×ø을 쳐½Þ며 ÷Þ와 ù을을 õ방Ý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ö. 

ýø의 위훈을 전Ý는 투쟁×료를 ü며 깊은 

¼동을 ®치 못Ýì있는 참관×ø에게 ½ì는 

÷런 ¬ö뜨ü운 ÷ý기를 ø¼ü었ö. 

:위대한 Ú령님께Ý는 ü체40(1951)년 1월

 Íü군 ¾Þ중Þ교 Í년단위원장을 친히 

최ìì령½ü ½ÿüÞ였÷니ö. ý÷께Ý는 

ý의 전투üì를 øÿÞì ö리 나ÿ Í년단원

ø÷ Ý말 영웅É인 Í년ø÷ÿì, Í년ø÷ 근

위대를 øÊÝí¬Éì ú운것은 ö리 øî½

ì에 길÷ ā° 일÷며 세상에 내놓ì 널리 ×

랑할만한 일÷ÿì 높÷ 치ÝõüÞ였÷니ö.;

÷õ 참관×ø은 전략É인 일ÞÉ후퇴를 ø

ÊÉ휘ÝÞ는 한편 Èü운 반공­준비를 ¾Ý

÷ý Ý신 위대한 Ú령님의 령÷에 대한 õ설을 

ø었ö.

ý÷께Ý는 ¾½내ú산간É대에 튼튼한 반

공­기Éø을 ×üÝ÷ý ÝÞ였ÿ며 인민군

½대ø을 재편성Ýì Ý비ü½Ýí 반공­Ú단

과 예비½대를 편성Ý며 훈련을 ½ÖÝí 반공

­½량을 튼튼히 꾸리÷ý ÝÞ였ö. ý÷께Ý

는 Èü운 반공­을 위Ýí û히 Ý규군의 련

þ½대øü É후에 ½½한 제2전선을 형성Ý÷

ý ÝÞ였ö. 제2전선은 세계전쟁ì에 일Ì기 

Ç었던 Èü운 형Ü의 É후투쟁형ßÿüÝ ¼

별É½대나 빨Ì산½대의 ç­투쟁과 전Ö ö

른 É후에 펼쳐É는 Ý규¿½의 제2전선÷며 

최ìì령½의 통일É인 Ø전É휘밑에 É후의 넓

은 Éî을 ìÉÝì 인민ø을 õ방Ý면Ý 진행

Ý는 Ý규군의 Ø전÷였ö. 

제2전선½대ø의 과¼한 É후투쟁은 É의 진

공Î÷를 최대한 É연Þ키ì Å군의 반공­에 

ç리한 ø건을 ü장Ý였ÿ며 전쟁 ì후계단에Ý 

Å군의 Ð­½을 앞뒤에Ý ü장ýÿü써 É의 

½ØÉî을 신Î히 õ방할Ú 있게 Ý였ö. 

÷렇듯 위대한 Ú령님의 현명한 령÷¬ 있

었기에 ö리 인민군대는 전략É인 일ÞÉ후

퇴를 통Ýí ÷÷ ö세게 단련되ì ½õ졌ÿ

며 ×명대æ의 통일단결은 반Þ같÷ ö져졌

ö. 반면에 Éø은 곳곳에Ý ÿõþì 참패를 

당Ý며 ½Í과 공ÿ에 떨었ö. 

참ÿü øîõ방전쟁 제2계단의 ā나는 

승리는 위대한 Ú령 óôõ동É의 ü체É인 

군ìì상과 Ñ월한 군ì전략의 승리였ÿ며 

귀중한 øî을 위Ýí 한»숨 ÝöÇ÷ ¼쳐 ú

운 ö리 인민ø과 인민군용ìø의 영웅É인 ø

îÚþÝ신÷ ÍÅ온 승리였ö. 

참관×ø은 세인을 놀래운 전승신Ö와 세계

전쟁ì에 기É을 ýø한 위대한 승리¬ õ떻게 

ù련되게 되였는¬를 절¼Ý면Ý 참관의 길을 

÷õ갔ö. 

글   본사기× 김일봉

사진 본사기× 임정î

É강점Éî에Ý 진행된 빨찌산들의 투쟁×료들도 전Þ되í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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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위원Þ 제8기 제6ì전

원Þ의 결Ý관철에 떨쳐나선 희

천ÝĀ기계공장의 종Æ원ø÷ 

제품의 질을 ¼선Ý기 위한 ì

Æ에Ý 성과를 ÷ùÝì있ö. 

공장은 É난 Úï년간 ×동

ì와 뜨Ā또ý 등에 쓰÷는 í

ÿ¬É 중요½Î품ø을 ö량

생산Ýí 나ÿ의 경제À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기íÝ

였ö.

÷미 생산공Ý의 현대Ö를 

ä현한 공장에Ý는 최근Þ기 륜

전기재에Ý î장½ÿ 할Ú 있는 

연료ÿ프와 분ì기 등의 질을 

높은 Ú준ÿü 끌õ올리기 위한 

ìÆ을 Éþ Ý진Ý였ö.

공장의 일군ø은 기술×ø의 

î할을 중ÞÝì ýø÷ ·½

을 À휘할Ú 있÷ý º든 ø건

을 ü장õü었ö. ý리ì 기술

×ø÷ 내놓은  방Í을 놓ì Ú

체É협의를 ü쳐 ¬장 þ리É인 

õ결Í을 þ÷ý Ý였ö.

÷ÿ한 Î에 설계단계에Ý 

연료ÿ프의 íø를 ¼꾸ì 분

ì기의 ÝĀ÷를 높일Ú 있는 

Í을 비롯Ýí ÚÉ×재를 전

Ö 쓰É Ïÿ면Ý÷ 제품의 질

을 훨씬 높일Ú 있는 ¬치있는 

방÷ø÷ 나æ게 되였ö.

공장에Ý는 ÷에 기ÍÝí 생

산공Ý을 È롭게 ×¾Ýì Éí

장비ø을 현대Éÿü 제Ø설치

Ý기 위한 대Í÷ 따ÿ세웠ö. 

÷와 ý께 È형의 ½Î품¬공에

Ý 높은 ÝĀ÷를 ü장Ý였ö.

É® ÷곳에Ý 생산된 연료

ÿ프와 분ì기 등은 üö 높Å

진 성·ÿü Ýí 좋은 평¬를 

¿ì있ö.

공장의 일군ø과 기술×, ü

동×ø은 ÷ù한 성과를 공ì히 

Ý면Ý 전반É인 ½Î품의 질을 

한계단 높÷기 위한 ìÆ에 ü

½Ýì있ö.

   글   본사기× 최기철

   사진 본사기× 김강무

제품의 질제고에 모를 박고
 - 희천정밀기계공장에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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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의 ìú에Ý 살던 Å프

리카Ðø¬ øî의 기후풍ñ

에 순Ö되기 ÞØ한 때ü½터 

20í년÷ 흘ÿ갔ö.

ý 나° 평양Ðø»장은 

55만㎡의 ½ÉÍ에 즐비Ý게 

ºõ선 110í¼의 Ðøö리ø

에Ý 1만ù리에 달Ý는 Ðø를 

ìèÝì ¾¬É ¬공품을 생

산할Ú 있는 ¼질기술Éø건을 

¾춘 종þÉ인 Þ산기Éü 전

변되였ö.

»장에는 알깨ö기äø과 큰

단½풀재¼장, 단½공장을 비

롯한 ì료ü장기Éø, Ðøì

기¬공공장, 대양Ðø제품제Ø

Í 등÷ 꾸¼져있ö.

É¼인은 :Ðøì기는 단½

질ý량÷ 높ÿ며 É방÷ Éì 

인체에 필요한 21¬É Å미노

산을 ÿýÝì있ö. Ðø¬ý

은 ý ¿늬¬ øûÝì 질김÷

¬ 높Å ¾÷ ýö 비úö. ö

리 나ÿ Îö에 <꿩»ì 알»

ì 둥É털õ ½땐ö>ÿ는 말÷ 

있는것Üÿ »장에Ý는 Ðøü 

ì기와 알생산뿐만Å니ÿ 질좋

은 ¬공제품ø과 첨¬제ø÷ 

생산Ýì있는데 Ý말÷É ¼릴

것÷ Ý나÷ Çö.;ÿì 말Ý

였ö.

É® »장에Ý는 Þ산과 ì료

Ø¼생산, ¬공제품생산÷ ì리

형순환체계ü ÷øõ져 ÉÉ 

Ï은 경제Éä리를 ÿì있ö.

Ðøì기¬공공장에Ý만 ü

Å÷ Ðøì기와 ½산¼ü Ð

øì기꼴¼ú와 Ðøì기순대, 

Ðøì기만두, ö진Ðøì기, 

Ðø힘살찜, Ðøì기햄, Ðø

À쪽찜 등 10í종에 20í¬É

의 ß료품을 생산Ýì있ö. 

대양Ðø제품제ØÍ에Ý는 

Ðø의 뼈와 ¬ý, 알, ½산¼

ü 인기¬ 높은 ¬공제품ø을 

만øì있ö. 

Ðø뼈ü 만든 반É, 팔Ì, 

»Ā÷는 관절ý치료에 효과É

일뿐 Å니ÿ Ú많은 ì¿ø의 

기þ품ÿü÷ 되ì있ö. 

÷곳의 공예ìø은 Ðø알껍

질÷나 털을 리용Ýí 관상É¬

치¬ 있는 ¾진 장ß품ø÷ 만

øì있ö.

Ðø¬ýÿü 만든 신À과 

¬방은 ý 질÷ 좋Å ì용×ø

Î에Ý 인기¬ 높ö.

»장에Ý는 Ðø의 ¼설¼ü 

ç기질ýþ비료, ø생균첨¬제

를 생산Ýí Ðø의 ì료Ø¼생

산과 방îìÆ에 ÷¼ÉÝì있

ÿ며 뿔¼등에, 단½곤충을 »

÷첨¬제ü 리용Ýí 맛좋은 ì

기와 알의 생산량을 ºí나¬

ì있ö.

õ느 Ý나÷ ¼리는것Ç÷ 

생산된 íÿ¬É 질좋은 Ðø

¬공제품ø은 øî인민ø의 생

활Î에 ÷ 깊÷ ×리를 è게 될

것÷ö.

글   본사기× ¼  해

사진 본사기× 임정î

  평양타조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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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Ú절과 ÷½õ 전î­É에

Ý 나¿î기¬ 힘있게 벌õÉ

ì있ö.

øî인민ø은 삶의 터전을 ÷

÷ Å름÷게 ¬꾸는 만년대계

의 애îìÆ에 성ä한 땀과 열

Ý을 Å낌Ç÷ ¼쳐갈 열의ü높

÷ 나¿î기에 한ì¿같÷ 떨쳐

나섰ö.

ýø의 ¬öùö에는 É난õ 

3월 ø선ü동당 제2ì Í¯당비

Ý대Þ 참¬×ø과 기념ßÚ를 

ÝÞ던 경애Ý는 ñòó동É의 

º÷÷ 간Ê되í있ö.

중앙과 É방의 당, Ý권기관, 

îñ환경üþ½문의 일군ø은 대

중의 앞장에Ý Ý치ìÆ을 진공

Éÿü 벌리는 한편 É방별û성

에 þ게 나¿î는 Þ기를 ¼ü 

ÝÝì 공Ý별ØÆ을 과Þ기술É

요í대ü 진행Ý기 위한 ìÆ을 

계ßÉÿü Ýìø었ö.

평양ÞÍ의 일군ø과 근ü×

ø은 ßÚìÆ은 ÷ 땅에 ì는 

공민÷ÿ면 누í나 õý 할 일÷

며 ×기의 땀과 노½ÿü 행ý의 

í앗을 îì 미래를 ¬꾸õ¬는 

성스ÿ운 애îìÆ÷ÿ는것을 깊

÷ È기ì 떨쳐나 곳곳에 Ú종÷ 

좋은 나¿ø을 îì있ö.

대성íî, 삼Þíî과 ½동군

일군ø은 생¼ÞÉû성과 ñ양ø

건에 따ý는 나¿î기방½을 근

ü×ø에게 í체Éÿü 알¼ü기 

위한 øÊìÆ을 Ýìøõ 나¿

의 ì름률을 높÷÷ý Ý였ö.

평Í¾÷의 일군ø과 근ü×

ø÷ ßÚ는 ø선ü동당의 ÝÍ

을 îì 뜨ü운 애îî을 îÿ

며 영원히 변ÉÇ을 순결한 량

î을 î는 ìÆ÷ÿ는것을 명î

Ýì 나¿î기에 헌신의 í슬땀

을 ¼치ì있ö. ×기 ì장의 산

ø을 황®산, ü¼산ÿü 전변Þ

켜나갈 일념 Íì ÷Í의 근ü×

ø은 ì름률을 높÷는데 기본을 

두면Ý 나¿î기에Ý °ùö ä

É을 올리ì있ö.

황õ¸÷에Ý÷ 단계별계ß을 

í체Éÿü 세öì ü½øÊ과 

나¿ºü장ìÆ을 äÎ있게 Ý

면Ý 많은 나¿를 î었ö. ÷일

군ø은 É난õ 산½ýíìÆ에Ý

의 경험과 교훈을 í체Éÿü 분

ÞÝ면Ý 올õ에 Ú종÷ 좋은 나

¿를 ÷ 많÷ îì 품을 øí ¬

꾸ì있ö. õüÞ와 Ü탄, 장연, 

옹진군의 일군ø과 근ü×ø, 청

Í년ø은 애õ린 나¿º¬ ìÞ

ü의 ö리 î¬의 ½흥을 µ¿ü

는 ü»ÿü ×ÿ° ý°을 ý리

며 나¿î기에 Ý성을 öÝ였ö.

황õ¾÷에Ý 나¿î기¬ 활

À히 진행되ì있ö.

일군ø은 봄철나¿î기¬ 본

­Éÿü 진행되는데 þ게 단계

별»표를 면Ā히 세öì øÊì

Æ을 치ĀÝ게 Ýìø었ö. ñ

산, 신계, 연탄군 등 ÷Í의 근

ü×ø은 애î의 ù음ÿü 떨쳐

나 많은 면É에 나¿를 îõ 풍

치를 한껏 ûĀÚ 있게 Ý였ö. 

뿐만Å니ÿ 비¼관리를 과Þ기술

Éÿü 진행Ýì있ö.

평Í¸÷를 비롯한 ö른 Éî

의 일군ø과 근ü×ø÷ 나¿î

기에 성ä한 땀을 ¼치ì있ö.

한ýø, 한ýø의 나¿에 땀을 

»ì 애î을 »ì 량î을 »õ¬

는 인민ø과 청Í년Þ생ø에 의

õ øî의 산과 ø은 ÷÷ 푸ý

ÿÉì있ö.

본사기×

3. 8î제½녀절÷면 녀성ø의 

Å름ö운 삶의 향기¬ 넘쳐흐ý

는 øî½산에 :녀성은 꽃÷ÿ

네;, :ì랑ÝÞÿ;, :녀성

의 노래;와 같은 녀성찬¬ø÷ 

기쁨넘친 웃음Í리와 ý께 울¼

퍼Éì있ö.

한편의 노래에÷ õ당 나ÿ의 

ìÞ상÷ 비끼듯÷ 노래ø에는 

ìÞ와 Ú단을 위õ 헌신Ýì있

는 녀성ø에 대한 ì랑과 존경

÷ 비껴있ö. 

øî에Ý 노래와 ý께 전õ

É는 3. 8절의 ÷ý기ø을 ÷

üõ본ö.

*        *        *

ü체84(1995)년 3월 8일.

÷°의 Å침은 :ì랑ÝÞ

ÿ;의 È 노래선률Î에 ÁÅ

왔ö. 

¬ì에는 언제나 말Ç÷ Ý÷

게 웃음Éÿ며 õº니üÝ, Í

õüÝ, 며느리üÝ, 살뜰한 ü

½üÝ ¬Ý과 ìÞ앞에 É닌 

ÍÈ과 의¿를 öõ¬ì있는 녀

성ø의 Å름ö운 º÷을 진äÝ

게 ö¬져있ö.

노래는 ü체83(1994)년 7월 

¸녀평등권½령Àÿ(1946. 

7. 30.) 48돐을 계기ü ýØ되

였ö.

Ý É 만  위 대 한  Ú 령 

óôõ동É께Ý ¹¿나 뜻밖에 

Ýü(1994. 7. 8.)Ý신 ¬öÅ

픈 î상을 당Ýí 노래는 ü¯

되É 못Ýì있었ö.

허나 ý 누íüö 크나큰 상

ä의 Å픔을 Íÿ신 위대한 

장군님께Ý만은 노래를 잊É Ï

ì계Þ였ö. 

피눈¼Î에Ý öÝ같÷ 일

õ나 나ÿ를 ¿ü는 øî의 녀

성ø을 º ù음Î에 Íì계신 

ý÷께Ý는 ÷ 노래를 ö름Å

닌 3. 8절을 계기ü 온 나ÿ

에 널리 ü¯Ý÷ý ÝíüÞ

였ö.

÷렇게 되í 세상에 나온 노

래는 ì¿øÎ에Ý 인기를 끌며 

ü¯되였ì øî의 ý õ디에Ý

나 울¼퍼É게 되였ö. 

ü체101(2012)년 3월 8일÷ 

øî인민ø의 ¬öÎ에 노래와 

ý께 깊÷ È¬진 °÷ö.

÷° 경애Ý는 총비Ý동É를 

한×리에 ºÞì 성대히 진행된 

기념음ÆÞ¿대에는 ÷Ìü운 

종»ø÷ 련÷õ 올랐ö. 

½Þ에 Î았던 녀성ø은 ̧ 편

ø을 ÷끌ì나와 ¿대앞에Ý 흥

¬운 춤¬Ā÷ 펼쳐ü÷였ö. 

ý÷께Ý는 한종»한종»÷ 

끝° 때ùö 제일먼È ½Ú를 

쳐üÞ며 환Ý게 웃ÿÞ였ö. 

ìä ý°의 3월 8일은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Ç은 

피눈¼의 °ü½터 ½과 100일

÷ Í되는 Þ기였ö.

위대한 장군님을 ý리며 눈¼

ü 3. 8절을 þ÷Ý게 될 øî의 

녀성ø에게 Á은 웃음을 Í¬ü

Þ기 위õ ý÷께Ý ¿¼ 10í

ì례에 Ā쳐 세î한 É÷를 ü

신줄 ý ×리에 º인 ì¿ø은 

ö ºýì있었ö.

ý÷께Ý는 위대한 장군님의 

Ýü 100일ÝºÞ를 앞두ì있

는 Þ기였É만 3. 8î제½녀

절 기념음ÆÞ를 í느때와 달

리 ÷Ì롭ì 성대Ý게 øÊ진

행할데 대Ýí ºÍ À기ÝÞ

였ö.

ý리ì 일군ø에게 공연을 û

É있게 Ý면Ý÷ ö른 때와는 

달리 관¿에 Í대되는 º든 녀

성ø÷ ¸편ø을 데리ìæ÷ý 

할데 대ÝíÝ와 일군ø÷ º두 

½인ø을 데리ì와Ý 쌍쌍÷ Î

게 Ýÿì ÝÞ였ö.

Ýí 11년전 평양대þ장에Ý

는 3. 8î제½녀절 기념음ÆÞ

¬ ÷Ì롭ì 성대Ý게 진행될

Ú 있었ö.

원예ì의 ü살핌Î에Ý Å

름ö운 꽃÷ 만ÀÝ듯÷ 

절세위인의 따뜻한 품Î에Ý 녀

성ø을 위한 ì랑의 ÝìÞø은 

계Î Üí나게 될것÷ö.

본사기× 연 ç

푸르러지는 대지푸르러지는 대지푸르러지는 대지푸르러지는 대지  노래와 함께 전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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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¼의Þ종þ병원 연íì 

김춘ç은 É난õ 4월 위대한 

Ú령 óôõ동É의 탄생 110돐을 

þÿ며 당과 î¬ü½터 뜻깊은 

기념üÖ를 Úí¿았ö.

기념üÖ를 Úí¿던 ° ý는 

×기¬ Āõ온 길을 ü÷켜ü게 

되였ö.

ý에게 의Þ×¬ 될 꿈÷ 깃든

것은 õ릴É÷였ö.

½원÷의 산ð에Ý Üí난 

ý는 ç년Þ절 Å¼É를 따ÿ 

산À을 Ð기 좋ÅÝ였ì Ú½

Î에 있는 íÿ 종ù의 þÍø

의 신비한 효·을 알게 되였ö.

Å¼É는 þÍø을 Ý나Ý

나 Ì취Ý며 øî에는 ì¿에

게 좋은 þÍø÷ Ý말 많öì, 

÷건 î장병에 û효÷며 È것은 

É혈Ø용을 Ý는 풀÷ÿì 춘ç

에게 ì근ì근 설명õü었ö.

÷런 °ø÷ 계Î되면Ý 

춘ç의 º리Î에는 þÍÉß÷ 

Ý나둘 쌓÷게 되였ÿ며 ý에 

의한 민간료½ø÷ 터ýÝ게 되

였ö.

중Þ교를 졸ÆÝì ÷의 õ느 

한 방ì공장에Ý Ý방공ÿü 일

Ý면Ý÷ þÍÌ취를 Ýì 의

ÞÝÉø을 ÐøÝ는것은 ý의 

õ길Ú Ç는 일과였ö.

ý는 º 의ìý을 É은 ×기 

º÷을 ý¼ü군 Ý였ö.

ý럴Úý ÷ 힘껏 일했ì ÷ 

열î히 공½했ö.

ýÿ던 õ느° 언니Üÿ 

따ý던 한Ê장종Æ원÷ Øÿü 

생명을 Ç게 되였ö.

÷° 춘ç은 ½치의 병에 ÷

전할 결îÿü 맛에Ý는 쓴맛ü

ö 단맛÷ 있ÿ면Ý÷ 종¼을 

명중Ýì 전신을 재생ÞýÞ키

는 Ø치료þ을 ¼À할 »표를 

세웠ö.

ý는 ä을 Ā는 Î에Ý÷ ×기

¬ 세운 »표에 ½þ되는 Ú많은 

í상을 Ý였ö. 공장의 일군ø과 

동¿ø은 Éþ ý를 ÷와ü었ö. 

ý에게 필요한 Í÷ 있ÿ면 팔Í

ý를 ÿõ붙÷ì íõü었ì 신

문ø에 Èü운 의ÞÍß÷ ä리

면 ¸먼È 알¼ü군 Ý였ö.

÷ø의 방øÎ에 ý는 

ü체89(2000)년 원산의Þ대Þ

에 ÉÞÝ였ö.

민간료½에 Á았ì 의Þ에 일

Ý한 ø예를 ¬Éì있던 ý는 

대Þ기간 선행리론에 대한 깊은 

파Æ에 기ÍÝí 기존관례대ü¬ 

Å니ÿ 효Í를 넣É Ïì øî

에 흔한 ì¼þ재를 기질ü Ýì 

È온, ÈÙ의 생¼반응기를 리용

Ýí 항ØØ용과 생리활성Ø용÷ 

½한 Èü운 성분ø을 만ü는 제

ø½을 ¼ÀÝ기 위Ýí Ðí를 

üýÝ였ö.

ýÎÝ게÷ 성공의 대문은 

쉽ì리 열õÉÉ Ï았É만 ý는 

üÈ와 멈춤을 몰랐ö.

끝끝내 생¼반응기에 의한 제

ø½(일명 생¼제þ½)을 ¼À한 

ý는 졸Æ후 대Þ의 연íìü 일

Ý면Ý ý 제ø½을 과ÞÉÿ

ü Ý¾Ý기 위Ýí 연í를 진

행Ý였ö.

10í년간 ý는 Èü ¼À한 항

Øþ에 대한 öØ동¼의 병리ø

ÊÞÉä험을 진행Ý였ö.

나ÿ에Ý는 ü체103(2014)년 

ý를 평양ÿü Í환Ýí ý¬ 연

íÝ는 생¼반응기에 의한 제ø

½을 üö 높은 단계에Ý 과Þ

ÖÝ÷ý ø건과 환경을 ù련

õü었ö. î¬과Þ원을 비롯

한 íÿ 련관단위ø의 ÷움Î에 

ý는 ü체110(2021)년에는 ½상

ä천에Ý ¬증된 인삼삼Éíþ

Í항Ø알þ을 내놓게 되였ÿ며 

ø선민üü의인민공Öî û허증

Ý를 ¿게 되였ö.

ý¬ ¼À한 항Ø알þ은 Ø

환×ø의 ðÚ에Ý 전·성줄기

세ÿ를 재생Ýí Ø세ÿ에 의õ 

손상된 ç기체의 세ÿ와 장기를 

ÞýÝ면Ý 종¼증ß을 ö제, Þ

ÍÞ키는것ÿü Ýí 환×ø에게 

생의 희ý을 Í¬ü었ö.

÷와 관련한 ý의 Í론문은 î

제èÉ에÷ 게재되였ö.

ý는 ÷Ý :비뇨기질병의 ì

¼치료;, :Ø치료에 쓰÷는 þ

용ß¼;, :ì¼þ치료편¿; 

등을 Ú필Ý였ÿ며 ý¬ ¼À한 

þ과 론문ø은 î내의Þ과Þñ론

Þø에Ý 평¬를 ¿았ö.

많은 ì¿ø÷ Þ위론문을 

쓰ÿì 권ìÝÉ만 ý는 ýüö 

먼È 인민의 건½증진에 ÷¼

ÉÝ는 ÷ 좋은 의þ품¼À에 

혼î을 ö ¼치ì있ö.

글   본사기× Å향심

사진 본사기× 리영철

:이�땅에�사는�매�사람들의�꿈을�귀

중히�여겨주고�꽃피워주는�사회주의제도

의�품이�있었기에�어제날의�정방공이였

던�내가�세계에�도전하는�연구성과를�내

놓을수�있었습니다.;

김춘ç이 연í한 치료방½은 2019년 인디
아에Ý À간한 î제Þ술잡É에 게재되였다.

암에 도전한

        녀성과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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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녀절을 맞으며 ø국의 

거리를 더욱 이채롭게 단장Ý

는것은 민ù의상차림을 한 녀

성들의 몸단장이다.

ø국의 곳곳에 꾸¼진 ø선

옷점들에서는 ø국녀성들과 해

외동포들, 외국인녀성들에게도 

그들의 기호와 계절에 맞게 ø

선옷들을 봉사해주고있다.

30í년의 ½사를 ¬지고있

는 대성½화점 양ý점도 그중

의 Ý나이다.

민ù옷의 전통미를 살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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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½ÖØ 양ýØ은 ½ÖØ

ý¾과 ý께 30í년의 ½ì를 

¬Éì있ö.

û히 ø선옷제Ø기술÷ ö

Ú한것ÿü Ýí ÷곳의 제

품ø은 î내인민과 õ외동ÿ

ø, 외î인øÎ에Ý Ú요¬ 

높ö.

일상옷, 결혼ß옷, 명절옷 

등 ÷곳에Ý 제Ø되ì있는 민

ù옷ø은 민ùÉÉÌ¬ Ùÿ면

Ý÷ 현대미를 잘 결þÞ킨것

ÿü Ýí íý×ø의 요í를 

만ùÞ켜üì있ö.

¿늬형상에Ý ÞÖÉ느낌÷ 

½Ýì ÉøÖ¬ 세련되였ö

는것÷ ü문×ø의 한결같은 

þ평÷ö.

÷곳에Ý 일Ý는 ø선옷ýØ

¬인 리순Ö는 ø선옷의 미를 

살리는데Ý 중요한것÷ 옷의 

É갈÷ÿì 말Ýì있ö.

ý는 É을 선ÝÝ는데Ý 

원É÷ Å니ÿ ½üÿ운 중간

É계렬의 É¼þÿü 옷의 세

련미와 률동¼, 품위를 ö같÷ 

살¼내ì있ö.

¿늬형상에Ý÷ 옷¼의 

재료와 É갈에 þÿ면Ý÷ 친

근¼을 Í¬üì 민ùÉÝÝ를 

Ù게 풍¬ü는 ¿늬ø을 ­÷

Ý게 선ÝÝì있ö.

참신Ýì øû한 ¿늬형상을 

통õ ø선옷의 전통미와 Þ대

성, ù행미를 ¼þÞ키는것은 

÷곳 제Ø×ø의 일관한 ýØ

Ü÷÷ö. 

Ý교한 Ú예기½과 ø선Ö의 

전통기½ÿü í세Ý게 형상된 

전통¿늬ø은 옷의 É갈과 

×연스ÿ운 øÖ를 ÷øõ 

Ý나의 öÅ한 예술Ø품을 

방½케 한ö.

설계와 재단, ¬공에 ÷

ý기까É Ý성을 기울í¬

는 제Ø×ø의 깐진 일솜í는 

ø선옷의 품위를 ÷÷ 살리ì

있ö.

ìÞü의애î공ü×÷며 

æ랜 재단공인 ÍÈ× ø혜

련은 ýØ¬ø과 ¬공×ø에

게 º ø선옷¬공에Ý 첫째÷ 

둘째÷ 셋째÷ 민ùÉ인것을 

Éþ 살¼나¬는것÷ 기본÷ÿ

ì º ½øÝì있ö.

ý는 ÷렇게 말Ý였ö.

:외î인녀성øÎ에Ý ö리 

제ØÍ에 ø선옷을 ü문Ý는 

일÷ ÉÉ Ïö. ýø은 ø선

치ùÈì리를 ÉìÝ는 한결

같÷ 옷÷ ýö Å름÷öì ¼

탄을 Å끼É Ï는ö. 나는 ý 

리ç를 ø선옷의 ìç한 민ù

É인것에 있öì þÅ본ö.;

만ù을 ºý는 ÷곳의 제Ø

×ø은 민ù의 문Ö와 전통을 

À전Þ키기 위õ æº÷ Ú체

ÉÉ혜를 þ쳐¬ì있ö.

글   본사기× 김성경

사진 본사기×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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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변화를 예측하는 

사람들
재õ성÷상기후ü 인한 ÿî한 피õ¬ 곳곳

에Ý 빈번히 일õ나ì있는 æº° 많은 ì¿ø

÷ 일기예ü에 û별한 관î을 ¬Éì있ö. ýÿ

나 과ÞÉ÷며 Ý×한 일기예ü를 알¼ü기 위

õ 애쓰는 기상Ú문î 중앙기상예ü대의 예ü원

ø에 대õÝ는 종종 잊ì 산ö.

예ü원ø은 누¬ 알Åü건말건 맡은 일터에

Ý ÀÀ히 일Ýì있ö. ýø의 성의있는 노½

과 ìîõ린 연íü ÿõ진 일기예ü에 의õ 나

ÿ의 ×연½원과 인민의 생명재산÷ üþ되ì있

는것÷ö.

É난õ íÿ ì례의 Ü풍과 큰¼÷ øî의 í

ÿ곳을 휩쓸었을 때에÷ ýø은 äÞ간 변Ö되

는 기상상Ü를 신ÎÝ×히 예üõüõ Ü풍ÿü 

인한 피õ를 최ÍÖÝì 인민ø의 생명Í전을 ü

þÝ는데 Éþ 기íÝ였ö.

ìä íÿ¬É É질ÞÉ 및 기상ÞÉ요인에 의

Ýí 천변만ÖÝ는 ×연의 øÖ를 예측한ö는것

÷ 결코 헐한 일은 Å니ö. ÝÉ만 예ü원ø은 

일기÷와 방대한 기상×료ø을 분ÞÝ면Ý 예ü

의 Ý×÷를 높÷기 위õ É혜와 열Ý을 ö ¼

치ì있ö. 

û히 예ü원ø은 °ü öîõÉì있는 재õ성

기상현상에 대ÜÝí 예ü의 과ÞÖÚ준을 높÷

는데 î혈을 ¼치ì있ö. 

결과 재õ성기상현상ø에 대한 ¼Þ와 분Þ을 

üö îÖÞ키ì 과ÞÉ인 예ü×료ø을 신ÎÝ

×히 통üõ줄Ú 있는 ×연재õ위험¼Þ체계¬ 

¼À되í 전î의 º든 ½문과 단위ø에Ý 재õ

성기상현상에 제때에 대Ü할Ú 있게 Ý였ö. ý

리ì 예ü의 질É공ìÖ를 높은 Ú준에Ý ä현할

Ú 있는 전îÉ인 기상×동관측ý을 형성한데 ÷

õ ̄ 변Ý는 기후변Ö에 따ÿ 농Æ½문에Ý 농Ø

¼비¼관리를 과ÞÉÿü 진행할Ú 있는 ìÝĀ

농Æ기상종þ봉ì체계÷ ×¾Ý였ö.

÷뿐÷ Å니ö.

예ü원ø은 õ당 단위ø과의 련계밑에 기상Ý

ü봉ì÷ 활À히 진행Ýì있ö.

기상Ú문îÞ페É :첨성대;를 통Ýí 재õ

경ü, 기상예ü, 기상관측×료, 기후관측×료, 

농Æ기상×료 등에 대한 íÿ¬É 봉ì를 진행

Ýí ì¿ø÷ 재õ성기상현상에 신Î히 대ÜÝ

÷ý Ýì있ö.

기상Ú문î ½î장 ¼ 중앙기상예ü대 대장 리

성민은 :과Þ연íìÆ은 ý 성과¬ 먼 후° 나

Ð나É만 예üìÆ은 ö음°÷면 인민ø의 평¬

를 ¿는ö. Ý기에 ö리는 예ü의 Ý×성ü장에 

만전을 기한ö.;ÿì 말Ý였ö.

글   본사기× 김É성

사진 본사기× 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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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Í공Æ종þ대Þ 생체공Þ연íÍ ä장 공훈

과Þ× 후ü원ì 교Ú ½ì 리¿철÷ É®ÿ

ü½터 20í년전 ½ì원에Ý 공½할 때 동년

¼ø은 ý의 열Ý에 놀ÿ움을 ®치 못õÝ였

ö. ýÿ나 세월÷ 흐를Úý ÷÷ ½렬õÉ는 

ý의 열Ý의 근È에 ¿È÷ ÿ리½ì있는É ý

ø은 ö는 몰랐ö.

ý의 ¬öÎ에는 ½ºø÷ îõ준 넋÷ Í중

히 ×리èì있었ö.

대ÞÞ절÷나 과Þ연í의 나°에÷ ý는 

언제나 ý 넋을 ì÷ 간ÊÝì 참되게 살기 

위õ 애썼ö.

때ü는 연íìÆ에Ý üý되는 ä패ü 

ù음÷ þõ져 뒤ü ¼ÿÝ¼ Ý던 경ö÷ 있

었ö. ý럴 때면 Å¼É의 당½를 잊었는¬

ì »는 õº니의 Å한 »Í리¬ ý의 귀¬에 

울리군 Ý였ö.

¿철에게 있õÝ Å¼É에 대한 표상은 

¹¿÷ íúÝ였ö. ý¬ ¹¿ õ릴 때에 Å¼

É¬ 일본에Ý 세상을 µ났던것÷ö.

ý후 õº니는 올ý졸ý한 5¸ý를 데리ì 

øî의 품에 Í기였ö.

øî에Ý 돈 한푼 ø÷É Ïì ×ßøº두

¬ ÍÞ교, 중Þ교, 대Þ을 졸Æ할 때ùö õ

º니는 º ×ßø에게 Å¼É에 대õ ÷ý기

Ý군 Ý였ö.

¿철의 Å¼É는 나ÿ¬ õ방된 ÷후 재

일ø선인ø의 민üü의É민ù권리와 리ø을 

위õ, øî통일을 위õ 헌신õ온 ì¿÷였ö. 

운명Ê전에 Å¼É는 õº니에게 ×ßø을 데

리ì øîÿü ¬ÿì, 나ÿ에Ý 맡Å 잘 키워

줄것÷ÿì, ×ßø을 참인간ÿü, 애î×ü 

키워달ÿì 당½Ý였ö.

ý것은 Å¼É¬ ×ßø에게 ¸긴 ç언÷기

÷ Ý였ö.

ÚÍ의 외Åø인 ¿철은 Å¼É의 ç언을 

×ü 생­õü군 Ý였ö. ý럴 때면 ì진ÿ

ü만 üÅ왔던 Å¼É의 º÷÷ µ올랐ì 짧

았õ÷ ā나게 산 Å¼É의 생÷ ü÷켜졌ÿ

며 ×신÷ Å¼ÉÜÿ 살¼는 결î÷ ÿõÉ

군 Ý였ö.

ý 결î은 Å¼ÉÇ는 설음을 ºý÷ý 

따뜻÷ 품õüì 키워ü는 øî에 대한 ü÷의 

일념ÿü 충만된것÷였ö.

ý런 ý였기에 ý는 ½ì원Þ절에 õ느한 

공장의 ®Î판인쇄공ÝÉ·Í전ø종체계를 ä

현한데 ÷õ õ느한 단위의 ø명설비ø을 현

대ÖÝ는데 ÷¼ÉÝ는 연í성과ø을 련÷õ 

내놓Å ì¿ø을 놀래웠ö.

½ì원과Ý을 ù치ì 대Þ의 전×공Þ½ 생

체전×공Þ½좌(당Þ) 연íì, 생체전×공Þ

ä ä장ìÆ을 Ý면Ý는 의료기íÀ전에 기í

할Ú 있는 중Ø연í과제와 인민경제 íÿ ½

문에Ý 제기되는 Ú많은 과Þ기술É문제ø을 

õ결Ý였ö.

ý의 연í성과에Ý 큰 ×리를 ìÉÝ는것은 

ü체104(2015)년에 선진Ú준의 의료설비인 ÿ

선ß뇌CT를 ¼À한것÷ö.

당Þ ý¬ 연íìÆ에 íÚÝ¼ì 할 때 

õ느한 나ÿ의 관계×는 CT설비¼Àî÷ÿ

ì Ý는 일½ 나ÿø에Ý÷ 설계만 ×기의것

÷ì ½분품ø은 ö른 나ÿ의것을 ¬져ö¬ 제

ØÝì있는 형편인데 õ떻게 ×체ü ¼ÀÝ겠

는¬, 만þ ýÜÿ 현대É인 CT설비를 당신

ø÷ 만든ö면 손¼÷에 장을 ÉÉ겠öì까É 

Ý였öì 한ö.

ý만큼 ÷ 연í과제는 õ렵ì÷ 힘든 과제

였ö. 한것ÿü Ýí ÉÉ Ï은 ì¿ø÷ 연í

과제에 대한 ×신을 못¬Éì있었ö.

ÝÉ만 ¿철은 ×기의 결î을 ¼꾸É Ï

았ö.

ý는 연íÚ단과 힘을 þ쳐 세계Éÿü 노

öÝöÿì Ý는 Ö상재í성프üý¿을 È롭게 

¼À한데 ÷õ 설비¬동에 절ä히 필요한 ½분

품÷ 제ØÝ였ö. ý리ì 대용량×료를 콤퓨터

ü äÞ간 전송할Ú 있는 ×료측Ý체계를 íÞ

한데 ÷õ 설비제Ø÷ 끝냄ÿü써 ÿ선ß뇌CT

¼À에Ý 성공Ý였ö.

ý후에÷ ý는 첨단의료설비인 눈전기생리¬

ì기를 비롯한 많은 의료설비ø을 Èü ¼ÀÝ

ü나 À전Þ켰ö. ý리ì ÉÉ Ï은 제×ø을 

½ìü 키웠ÿ며 Ú많은 ÷Ýø과 교과Ý, 론

문ø을 Ú필Ýí 후비è성에 기íÝ였ö.

ý의 동료øøì :리¿철선생은 의Þ½문과 

인민경제의 ÝüÖ, 현대Ö를 ä현Ý는데Ý 큰 

î할을 Ý였ö.;ÿì 탄ýÝ였ö.

ý는 2016년 î¬최öÚ과Þ×, 기술×ü 

선Ý되였ÿ며 두ì례의 2. 16과Þ기술상을 Ú

í¿았ö.

나ÿ에Ý는 리¿철을 ìÞü의애î공ü×ü 

내세워ü었ÿ며 É난õ 4월에는 ý에게 ü통

½½ÍöĀßüÝí인 경ø동의 þÖüÝ을 ¼

Ýõü었ö. 

글   본사기× 최기철

사진 본사기× 임철명

애국에는 변ý이 Æ어야 한다. 

선대¬ 애국×일 때 후대 îÞ 애국×

이í야 선대의 º습도 빛이 나고 후대의 

º습도 빛이 나는것이다.  

리무철이 그렇게 살고있으며 오늘은 그

의 Å들 리휘성이 Å버지의 뒤를 이어¬

고있다.

이어가는이어가는

애국의애국의

ø
국
의

품
에

안
¬

리무철의 가정은 중íî 경루동 12인민반 12호동 3층 2호에Ý 살고있다.

아들 리휘성은 김책공Æ

종þ대Þ을 졸ÆÝ고 28살에 

½사가 되였으며 É금은 대Þ

의 연í사ü 일Ý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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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Íß

반 농장원 김춘¸의 Ú에 ¬ü았ö.

방÷ íÿ칸÷ì 널Ê한 ýì까É 있õ ÷Þ살

½Ú 못É Ï았ö.

Ú의 ¬장인 90살 난 전쟁ü병 최순명ü인은 

:Úí경을 Ý×ì ì¿ø÷ þÅæ는데 문에 

½÷ 일 Ý÷ÿ네. 요즘 ö리 손×와 손×며느린 

노상 노래를 ½ý면Ý 일Ýÿ 나¬군 한öæ.;

ÿ며 ÈÚ×랑을 Ý였ö.

÷õ ö리는 농장ù을을 üÅü았ö.

농장의 ý õ디를 ¬üÅ÷ 나ÿ의 ìù움에 

ü÷Ý기 위Ýí 농Æ생산에 떨쳐나선 농장원ø

의 열의를 느낄Ú 있었ö.

ýø은 ÷ 많은 종×를 ×üÝì 농촌경리의 종

þÉ기계Öä현에 ÷¼ÉÝ는 È 농기계ø을 ý

ÍÝ였ÿ며 ̧ È생산을 º÷기 위õ 많은 노½을 

기울÷ì있었ö.

농장원ø은 짬Þ간÷면 농Æ과Þ기술ü¯ä에

Ý ̧ È생산의 과ÞÖ, ÚþÖä현에 ÷움을 ü는 

앞선 ¸È재¼기술과 방½ø을 ÷ýÝì있었ö.

뿐만Å니ÿ Þ산ÆÀ전에÷ 힘을 넣ì있ö. 종

þÞì÷ 짓ì Þì에Ý 생산되는 ì기와 Þ제품

은 농장의 ÑÅÍ, ç치원õ린÷ø의 ßÑ을 풍

성Ý게 Ýì있ö.

¬ÝÞ산은 또 ý것대ü Āì나¬ õ느 ¬Ý에

Ý나 ø을 üì있ö.

농촌진흥의 휘황한 설계÷따ÿ ÷Þ½ĀÉ 

Ï은 문ÖüÝø÷ 건설되ì ¬Ý살½과 농장살

½은 윤Ýõ져 살기÷ 좋ì 일Ý기÷ 좋은 ì장

ÿü 전변되ì있ö.

농장은 õùö ̧ È생산계ß을 넘쳐 Ú행한ö.

당의 웅대한 농촌×명½령의 Ý당성과 생활½

을 현äü 체¼Ý며 제 손ÿü 농촌진흥을 ÷ù

õ¬ì있는 Í신¸È농장의 근ü×ø.

Ý말 Í신¸È농장은 üÅü면 볼Úý µ나ì

싶É Ï은 ì장÷였ö.

ÀĀ음을 떼É 못Ý며 연방 ì진기샤Ð를 누

ý는 ö리에게 농장의 경리 ½봉¸은 :올õ에

는 ö리 íî과 농장에Ý ÑÅÍ, ç치원을 비롯

한 공공건¼ø을 Èü 짓ì 300í세대의 살½Ú

ø÷ 건설Ý¼ì þ니ö. ý때 ö리 농장에 öÞ 

와Ý ÍõüïÞæ.;ÿì ì¿좋게 웃ÿ며 ÷

ý기Ý였ö.

ö리는 ÷ Å름ö워질 Í신¸È농장의 래일을 

ý¼ü며 öÞ æ겠ö는 þÎ을 ¸기ì ÷곳을 

µ났ö.

글   본사기× Å향심

사진 본사기× 김영호

÷번þ의 ì향Íß란에는 õ느 ì장을 Í¼할

¬ Ýì 생­Ý던 ö리의 눈앞에 중î에Ý 살ì

있는 리향ç동ÿ의 ì향인 ½ÿíî Í신¸È농

장÷ µ올랐ö.

÷ 농장은 É난õ 12월 ÈÚø÷경ì를 þ÷

Ý였ö.

농장에 대한 취재는 ý곳ÿü ¬는 뻐스Í에Ý

½터 ÞØ되였ö.

뻐스를 리용Ý는 승½ø중에는 ÈÚø÷를 한 

딸네 Úÿü 나ø÷를 ¬는 ü인내외÷ 있었ì 

TVü 방영된 살½Úø÷ ¹¿ 멋있õÝ ÈÚí

경을 간ö는 청년ø÷ 있었ö.

ýøì÷에 æì¬는 Ö제¬ ö리의 þ기î을 

½ÿ일ÿ켰ö. 

:TVü ü니 평양Þ내의 살½Úø 못É Ï÷

í만요.;ÿ는 청년의 말에 ü인내외는 ÷렇게 

말했ö.

:ý래, È×의 말÷ 옳Å.;

흥미있는 ÷ý기Î에 õ느덧 뻐스는 »ÉÉ에 

÷íÝ였ö.

ÉîÉûÉ에 þ게 형형ÉÉ의 단층, Í층, 

öĀß살½Úø÷ 펼쳐진 Í재Éù을은 ý½Ü

ÿ Å름ö웠ö.

Í재Éù을의 풍경에 ÷끌¼ ¼탄을 ®치 

못Ý는 ö리에게 농장 ½경리 리상문은 ÷렇게 

말Ý였ö.

:É난õÍ에 설계¬ø÷ 농장에 와Ý 건설

Ý게 될 Úø의 형Ü와 íø 등에 대õ 농장원

ø과 þ의Ýì 설계를 완성Ý였÷니ö. ý리Ý

í 135세대의 살½Ú÷ 일µ섰÷니ö.;

ö리는 ½경리의 ÷ý기를 øÿ며 ̧ È제5ØÆ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새집에Ý 즐거운 Þ간을 보내고있는 리상문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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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체É인 ü선전환방침을 제

ÞÝ신 위대한 üÞ님께Ý는 ý 

ä현을 위한 ö리 재일동ÿø의 

투쟁을 현명Ý게 ÷끌õüÞ였

÷니ö.

위 대 한  ü Þ 님 께 Ý 는 

ü체43(1954)년 9월 전후ýí

건설을 ÷끄Þ는 ý ¼쁘신 Î

에Ý÷ È형의 õ외교ÿøÊ을 

내올데 대Ýí ¬ý쳐üÞ면Ý 

È øÊ의 활동에Ý 기본ÿü 

되는 문제ø을 í체Éÿü Á

ÖüÞ였÷니ö.

위대한 üÞ님께Ý는 È ø

Ê은 재일ø선인의 생활문제, 

공Öî공민권옹þ문제, 민ü

ü의É민ù교è의 권리ü장문

제, øî통일문제를 기본ÿü 

Ýí 투쟁Ý는 øÊÿü 되íý 

Ý며 ÷ÿ한 øÊ은 공ÖîÝ½

의 É÷밑에 활동Ýíý 한ö는

것을 명철Ý게 ÁÖüÞì õ당

한 î¬Éø치ø÷ ö 취õüÞ

였÷니ö.

위대한 üÞ님의 세î한 ¬

ý치î과 현명한 령÷에 ¿한히 

ì¿된 애îÉ인 재일ø선인활

동¬ø은 È형의 õ외교ÿøÊ

을 내æ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니ö.

ü체44(1955)년 3월 민전 

제19ì 중앙위원Þ에Ý 한 한

øÚ동É의 :재일ø선인운동의 

전환에 대Ýí;ÿ는 제»의 연

설을 통Ýí 위대한 üÞ님께Ý 

제ÞÝ신 ü체É인 방침에 따ÿ 

재일ø선인운동의 ü선을 민ù

É애î운동ÿü 전환할데 대한 

×ì한 ¾장과 근ü¬ ÁÖÉ게 

되였÷니ö.

재일동ÿø은 ÷í동성

ÿü  :÷제는  살았ö . 

óôõÚ상님의 ü선전환방침은 

ö리의 등대÷ö.;ÿì 탄성을 

터치면Ý 위대한 üÞ님께Ý 제

ÞÝ신 ü선전환방침을 전ĀÉ

ÿü ÉÉ찬동Ý였÷니ö.

÷와 같은 투쟁Î에Ý ü

디í 민전의 õ산÷ 결Ý되

ì ü체44(1955)년 5월 25일

과 26일 ÷틀간에 Ā쳐 ÷꾜 Å

ì꾸ì공Þ당에Ý는 재일ø선인

운동ì에 ½ìÉ인 계기ü 기ý

된 재일본ø선인총련þÞ(총련)

를 결성Ý는 대Þ¬ 진행되게 

되였÷니ö.

÷때½터 총련은 민ùÉ애

î운동을 ½변의 기치ü 높÷ 

øì 공Öî의 당당한 õ외공민

øÊÿüÝ 재일동ÿø의 민ü

ü의É민ù권리와 øî과 민ù

을 위한 애ù애î의 한길을 줄

기ì게 Āõ올Ú 있었÷니ö.

ö리 총련과 재일동ÿø에게

는 ÷ 세상 ý õ느 õ외교ÿø

Ê÷나 교ÿø에게 Ç는 긍É

와 ×½î÷ 있÷니ö. 세계õ

외교ÿ운동ì의 전행Ý에 결성 

첫 Þ기에 Ý한 ×기의 진ü를 

변ýÇ÷ ìÚÝ며 ý를 ç일

한 ¿기ü 틀õ쥐ì 상승일ü를 

Āõ온 교ÿøÊ÷나 교ÿø은 

ö리 총련과 재일동ÿø밖에 Ç

ö는 ý것É니ö.

총련은 위대한 üÞ님께Ý ¬

리켜ü신 ü체의 ü선을 변ýÇ

÷ 틀õ쥐ì ÷î의 º진 풍상

ìÍ를 슬기롭게 ÷¬내며 애

ù애î의 큰 산을 Ý나î 넘õ

왔÷니ö.

총련과 재일ø선인운동의 전 

½ì¬ 험üî경의 ¬Þ덤½을 

헤쳐ý Ý는 ì행의 련Î÷였É

만 총련은 ÷ 만ì½멸의 진ü

¬ 있õ 애ù애î의 전íùö에

Ý 승리의 ¼¬를 높÷ 올릴Ú 

있었÷니ö.

참ÿü 총련을 결성ÝÞ

í ü체É인 õ외교ÿ운동

의 Þ원을 열õ놓ÿ신 위대한 

óôõüÞ님은 ×üÞ대 õ

외교ÿ운동의 ¼Ý×, 총련의 

ý건×÷Þ며 재일동ÿø의 

삶의 은인, ×애ü운 õ¼÷÷

ï니ö.

비¼한 예É와 Ñ월한 령÷

ü 20세기 재일ø선인운동의 

활ü를 활Þ 열õüÞì ā나

는 승리에ü ÷끌õæ신 위대한 

óôõüÞ님의 ì귀한 애îÆ

É은 천Ý만대에 길÷ 전õ질

것É니ö.

*        *        *

위대한 üÞ님의 숭ì한 

뜻 을  ¿ ü Þ í  위 대 한 

ö÷ø장군님께Ý는 재일ø선인

운동À전의 ý Þ기, ý 단계ù

ö 총련과 재일동ÿø÷ 나Å갈 

앞길을 환히 ÁÖüÞ였÷니ö.

일Ì기 위대한 Ú령님께 충

성öÝ는것을 총련의 기본ìÆ

방향ÿü 규Ýõü신 위대한 

장군님께Ý는 총련의 존재는 

과ü÷ 현재÷ 미래÷ 위대한 

Ú령님의 존ý과 Ý나ü 잇닿

Å있öì ÝÞ면Ý 총련÷ ×ü

의 기치, 애ù애î의 기치를 변

ýÇ÷ 높÷ Ý켜øì나¬÷ý 

현명Ý게 ÷끌õüÞ였÷니ö.

위대한 장군님께Ý 총련결성 

40돐에 É음Ýí ü내ü신 Ý한 

:재일ø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Þ킬데 대Ýí;

와 ü체88(1999)년 4월 20일 

À표Ý신 ì전ÉüØ :변화된 

환경과 실정에 맞게 사Å방법

을 개선Ýí 총련의 군중적지반

을 더욱 공고히 할데 대Ýí;

는 ý÷의 천재É예É의 āÀ인 

동Þ에 위대한 üÞ님의 뜻대ü 

총련과 재일ø선인운동을 줄기

ì게 À전Þ켜나¬Þ¼는 숭ì

한 뜻의 À현÷였÷니ö.

위대한 ì상은 위대한 ä천을 

낳는 ½É니ö.

총련÷ ö리 øî의 ×랑ÿ

ü, 온 세상 ì¿ø÷ 경탄õù

É Ï는 애ù애î의 선­×, 애

î충Ý의 º¼, 세계õ외교ÿø

Ê의 본ü기ü 누리에 ý ÷름 

높÷ 떨쳐올Ú 있은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ü체Éõ외교ÿ운동ì

상과 현명한 령÷¬ 낳은 ì귀

한 결äÉ니ö.

æº ö리 총련은 경애Ý는 

ñòó원Ú님의 Ñ월Ýì 세련된 

령÷따ÿ 총련½흥의 ÈÞ대를 

열õ나¬는 Èü운 ½ìÉ진군

길에 øõ섰÷니ö.

Èü운 ü체100년대¬ ÞØ

되는 ½ì의 분Ú령에Ý 위대한 

üÞ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

ì한 ç훈을 ½멸의 기치ü Ý

켜øì 재일ø선인운동을 æÊ 

ü체의 길, 애ù애î의 길, ½

성번영의 길ü 줄기ì게 전진Þ

켜나¬ý 한öì 간íÝ게 ¬ý

쳐ü신 경애Ý는 원Ú님께Ý는 

기Þ¬ 있을 때ùö ì랑의 Þ

Ý문과 Þ전, ½ìÉÝ한을 ü

내üÞí 총련일군ø과 재일동

ÿø의 애î투쟁을 힘있게 ì

¿Ý동õüÞ였÷니ö. ý리ì 

É난 5월 28일에는 총련 제25ì 

전체대Þ 참¬×ø에게 또öÞ 

½ìÉ인 Ý한 :­계­층 동

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

부흥의 새Þ대를 열어나¬×;

를 ü내üÞí ÈÞ대 총련건

설의 휘황한 설계÷를 펼쳐ü

Þ였÷니ö.

21세기의 Ü양÷신 경애Ý는 

ñòó원Ú님을 진두에 높÷ 

ºÞì 총련½흥의 ÈÞ대에ü 

용기½¼õ 나Å¬는 ö리의 

앞길은 ý 누í÷ ú을Ú Ç÷

니ö.

ü체É인 ü선전환방침÷ 

제Þ된 때ü½터 70돐÷ 되는 

뜻깊은 ÷ Þ­ 절세위인ø의 

천출위인상을 öÞ® 뜨­게 되

È기며 나는 생­þ니ö.

Ú령의 ì상÷ 위대Ýí 

총련의 리념÷ 위대Ýì Ú령의 

령÷¬ 위대Ýí ö리 총련의 

½ì¬ 위대þ니ö.

ö리 총련과 재일동ÿø

은 앞ÿü÷ 영원히 위대한 

üÞ님께Ý ¼ÝÝÞì 위대한 

장군님께Ý 승리Éÿü ÷끌õ

ü신 ü체의 길, 애ù애î의 

길을 경애Ý는 ñòó원Ú님 

따ÿ 세대와 세기를 ÷õ 끝까

É ¬ì갈것÷며 ý 길에Ý 재

일ø선인운동의 Èü운 전성기, 

총련½흥의 ÈÞ대를 반üÞ 열

õ나갈것É니ö.

일본 도꾜에Ý

주체111(2022)년 12월 2일

재일조선인½사연íÍ

Í장 æ규상

(전호에Ý 계Î)

불변의 진로를 따라 상승일로를 걷다

주체적인 õ외교포운동의 
Þ원은 이렇게 마련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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½ì에는 ø선민ù의 기¼를 떨친 애îÉ장ü

ü, 일제에 의한 또 한ì례의 ø선인대Þ살만행

ÿü 기ý된 °÷ 있ö. ý°÷ ¼ü É®ÿü½

터 104년전인 1919년 3월 1일÷ö.

당Þ ø선을 군ìÉÿü ½Ø한 일제는 ø선ì

¿은 일본½에 ý종Ý든¬ Å니면 ýõý 한öì 

Ý면Ý ý만É인 :¿단통치;를 äÞÝ였ö. 

일제는 파쑈É인 헌병경찰제÷를 세öì ­종 

Èü운 Æ½ø을 련÷õ øØÝ면Ý ø선인민의 

º든 ×ç와 권리를 ½탈Ý였ö. 

ÝÉ만 일제의 ý õ떤 총칼탄Ù과 공ÿ통치

÷ ý을É언Ý 외세의 노예ü 살기를 원치 Ï는 

ø선인민의 °ü ü세íÉ는 반일기운을 ö누를

Ú Ç었ö. 

일제의 10년간의 ý만É인 :¿단통치;Ý에

Ý 상¬Ú ¼만÷ 못한 Úº와 Þ대를 ¿ÿ며 살

Åæ던 ø선민ù의 쌓÷ì쌓인 울분과 원한÷ Ā

ÀÝí 3. 1인민봉기¬ 일õ났ö. 

 평양에Ý 일õ난 대중É인 반일Þ위투쟁을 봉

Öü Ýí É펴진 3. 1인민봉기의 ½길은 온 ½

ñ에 Ð번져É게 되였ö. 

봉기는 3월중순에 ÷ýÿ 전î의 13÷를 º두 

휩쓸ì 만ü와 상õ, 연õü, Ý와÷ 등 õ외에 

있는 ø선동ÿø에게까É ¯Î히 파¯되í 전민

ùÉ인 항쟁ÿü 번져갔ö.

÷에 질­한 일제는 군대와 경찰을 비롯한 ĀÙ

¿½을 총동원Ýí ¿ì별É인 살ú전을 벌렸ö. 

일제는 ø선ì¿ø을 총과 칼ü 살úÝ는것÷ Å

ÿöì 뇌까리며 귀Þ같은 만행을 ö È질렀ö. 

æýÝ였ÿ면 당Þ ý 상황을 »­한 한 외

î인은 :… 일본인은 ý와 같은 þ÷의 흉ÿ한 

만행을 ¼행Ýì÷ æ히¼ ý것÷ ½ùÝí 

ý÷상 ÷ 방½÷ Ç는것을 ç¼ÿü 생­Ý는 

Ý÷÷ö.;ÿì 증언Ý였ö.

½ì에는 ½Ø한 나ÿ의 인민ø을 탄Ù한 ß

민ü의×ø의 ¼죄행위에 대한 ×료¬ Ú많÷ 

기ý되í있É만 일제와 같÷ ÷렇듯 ýÚÉ인 

방½ÿü 평ÖÉÞ위참¬×ø을 ¿참히 살ú한 

례는 þÅ볼Ú Çö. ÷ 살ú행위는 ø선민ù앞

에 ÈÉ른 일제의 과ü죄Æ을 놓ì볼 때 ÿ산의 

일­에 ½과Ýö.

20만명의 ø선녀성ø을 일본군성노예ü 끌õ

¬ì 840만í명의 청장년ø을 ½제련행Ý였ÿ

며 100í만명의 ¿ì한 인민ø을 Þ살한것을 비

롯Ýí 일제¬ ø선민ù에게 끼친 인É, ¼É, 

Ý신É피õ는 ÷ø 헤Å릴Ú Çö. 

÷렇듯 û대형¼죄를 ÈÉ른 일본÷É만 패ý

한É 70í년÷ É난 æº까É÷ 과ü죄Æ에 대õ 

ì죄와 ¼상은커녕 :대동Å공영권;의 옛꿈을 

ä현õü¼ì Æ랄Ý게 Í동Ýì있ö. 

Èø의 침략행위를 Ý당ÖÝ기 위Ýí Ý치¬ø

÷ 앞장Ý 과ü죄행을 미ÖÝ는 ýÀ을 내뱉ì û

¯전¼×ø을 :영웅;ÿü µ¿ü는¬ Ý면 :히

노ùø;, :기미¬요;를 :î기;, :î¬;ü 

þ½ÖÝ였ö. Ù승÷ 낯을 ¾힐 일본군성노예¼

죄의 진상을 뒤Ú기 위õ 피õ×ø을 :ý춘½;

ÿì ºøÝì있ÿ며 ½ì교과Ý를 ¼ÆÝí ×

ÿ나는 È세대ø에게 군îü의ì상을 îõüì있

ö. ý런¬ Ý면 ö리 민ù의 신성한 땅을 제땅

÷ÿì ö¬대며 ý ¿슨 :ö께Þù의 °;÷ÿ

는것을 만øõ놓ì õùö ÷°÷ æ기만 Ý면 

ø÷를 ¿ø건 되þÅý 한öì 기ý을 ñ한ö. 

최근 일본의 군îü의½활Í동÷ ÷÷÷ üð

Ö되ì있ö. 방대한 군ì비를 탕진Ý며 전쟁·½

을 üçÝì ö른 나ÿ를 선제공­Ý겠öì 뻐젓

÷ 문ÝÖÝí À표Ý는데까É ÷ý렀ö. ý리ì 

때Ç÷ :ü변위협;설을 증ĀÞ키면Ý 반공Öî

í론을 Ú요Ý게 °øùÿÞ키며 ø선반÷ü변õ

상과 공중에Ý 공Öî을 ¬냥한 미î, ¸ø선과

의 º험É인 þ동군ì연÷에 계Î ¬öÝì있ö.

 ÷ö기 É대세½ø의 반공Öî침략전쟁연÷Í

동에 대Ü한 공Öî의 ×위Éø치를 ¼히 Āì

ø면Ý 렬÷전î을 ø선인¼Ý의 란¿장ÿü 만

øì있ö. É난õ에÷ ÷꾜ø선중ì¯Þ교, ì

베ø선ì¯Þ교 등에 :¾ø선의 Þ교를 일본에 

존재Þ킬Ú Çö.;, :일본에Ý ½÷ Ý비되면 

¹희ø의 Þ설을 파괴할것÷ö.;ÿ는 Æ의에 찬 

내용의 협½전Öø을 õ댔ö. Éõ öø깡패ø은 

Å÷Ì, ÷Þ¬와, 군ù현 등에 있는 총련기관ø

ü변에 방송ì를 내몰Å :¾ø선인은 나¬ÿ.;

는 나À을 ½õ댔ö. 최근 ø선Þ교와 Þ생, 총련

기관ø을 대상ÿü ¼행된 증æ¼죄건Ú만÷ ¿

¼ 10í건÷나 된öì 한ö. É® 과ü ø선민

ù에게 끼친 죄Æ의 ½ì를 성근Ý게 반성할대신 

죄Æ에 죄Æ을 덧쌓ÿ며 온¾ 못된짓을 öÝì있

는 일본반동ø에 대한 온 ¬레의 증æî과 ýÚ

î은 ÷÷ 높ÅÉì있ö. 

천Ý만대를 두ìÝÿ÷ 일본의 죄Æ의 대¬를 

끝까É ¿Å내í 쌓÷ì쌓인 민ù의 한을 기õ÷ 

풀¼는것은 ø선인민의 철Þ의 의É÷ö.

일본의 죄Æ은 반üÞ 결산될것÷ö. 

본사기×

죄악의 대가는죄악의 대가는

반드시 반드시 결산결산될것이다될것이다

죄악의 대가는죄악의 대가는

반드시 반드시 결산결산될것이다될것이다

덕수궁앞에 떨쳐나선 3. 1인민봉기 Þ위×들

3. 1인민봉기를 보도한 외î의 신문×료들

일제는 평화ÉÞ위참가×들을 야수É으ü Þ살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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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ÿ는 1세기Í중þ½터 935년까É 존재한 봉

건î¬üÝ ìí¼, ½제 등과 ý께 삼îÞ기의 

대표É인 나ÿø중의 Ý나÷며 ý후 첫 통일î¬

였던 ì¼¬ 성¾Ý기 ÷전Þ기 Àõ와 병존한 

나ÿ÷ö.

½ìÀ전과Ý을 놓ì볼 때 신ÿ의 ½ì는 전기

신ÿ와 후기신ÿü 갈ÿ진ö. Ê 신ÿ봉건î¬¬ 

성¾된 때ü½터 7세기중þ까É ìí¼, ½제와 

ý께 존재Ý던 Þ기의 신ÿ를 전기신ÿÿì Ý며 

ý후 대동½¸쪽Éî을 판÷ü 삼ì ý ÷¾의 

Àõ와 병존한 신ÿ를 후기신ÿÿì 한ö.

신ÿ는 ìü봉건Íî을 º체ü 성¾된 나ÿ

였ö.

ý후 ìü봉건Íî은 진한내½에Ý ü÷É인 

세½ÿü 성장Ýí 1세기Í중þ에 ø×É인 신

ÿ봉건î¬ü À전Ý였ö.

신ÿ의 Ú÷는 ý 성¾ÿü½터 ùÉúÞ기까

É 경ü(æº의 경상¾÷ 경üÉî)에 있었ö. 

신ÿ는 건î÷래ü ìÝ된 나ÿ÷름÷ Ç÷ 

:ìü;, :ìÿ;, :Ýÿ(나)벌;, :계½;, 

:신ÿ; 등ÿü ½리워왔ö. 

ýÿö¬ 503년에 ÷ýÿ îþ¬ Ýßÿü 

:신ÿ;ü ìí되게 되였ö. 

신ÿ는 왕권중î의 중앙Ú권É통치체제를 ½

ÖÝ는 방향에Ý 중앙과 É방의 통치제÷를 완

비õ나갔ö. 

÷ Þ기 전기신ÿ는 경제문ÖÉÿü À전을 ÷

ùÝì 군ì½을 ½ÖÀ전Þ켜나¬게 되였ö. ý 

중요한 요인은 ìÞ의 전진을 위한 신ÿ인민ø의 

ýøÉü동과 ý께 ìí¼의 앞선 문Ö와 기술을 

Éþ ¿Åø인데 있었ö. 

원래 ìí¼, ½제üö 뒤¸게 세워진 신ÿ는 

두 나ÿ에 비Ýí 경제문ÖÉÿü 뒤떨õÉì 

î½÷ 상대Éÿü þÝ였ö. ý리Ýí 신ÿ는 

ìí¼를 대îÿü ¿ø면Ý ý의 Ý치군ìÉÉ

É와 비þ를 ¿는 한편 선진É인 문Ö와 제÷를 

Éþ ¿Åø÷면Ý ×체의 힘을 키워나¬게 되

였ö. 

ýÿ나 전기신ÿÞ기½터 신ÿ통치¼ø은 

외세와 ýþÝí 동ù의 나ÿø을 õ치¼는 ýý

밑에 군대를 대대Éÿü ºí 동ù대결에 나섰ö. 

660년에 외É÷ ½제를 침공Ý였을 때에는 

ý에 À을 þÝõ 5만의 군대를 동원Þ켰ÿ

며 668년에는 ¿¼ 20만에 달Ý는 ¿½을 편성

Ýí 외세와 ý께 ìí¼를 침공Ý는 행위를 ¼

행Ý였ö. 

신ÿ통치¼ø의 ì대¼ù행위는 후기신ÿÞ

기에 øõ와Ý÷ 계Î ¼행되였ö. 732년에

는 Àõ에 대한 É대ÞÝÍ을 ÝíÝ던 나ºÉ 

외세에 Ý종Ýí 동ù의 나ÿ인 Àõ를 반대Ýí 

신ÿ군을 출동Þ키는 ý동÷ ½리였ö.

ýÿ나 근ü인민대중의 ýøÉü동에 의Ýí 

신ÿ의 경제와 문Ö는 비교É 높은 Ú준에Ý À

전Ý였ö.

신ÿ에Ý는 6～7세기에 한뙈기 땅에Ý÷ ¼÷ 

있을 때는 ¼농ì를 Ýì ¼을 댈Ú Ç을 때에는 

밭농ì를 Ý는 :Úú¼종;방½을 É용Ý였ì 

¼뒤ýø에 ü리를 î는 2ºØ재¼를 Éþ ÷É

Ýí 농Æ생산을 장성Þ켰ö. 

기상Þ과 천문Þ, 의Þ을 비롯한 과Þ분ý와 

건Þ술, ®Î¬공기술 등 문Ö의 íÿ 분ý¬ 당

ÞüÝ는 높은 Ú준에Ý À전Ý였ö. 

신ÿ에Ý는 7세기전반기에 천문대인 첨성대

를 건설Ýí 기상Þ과 천문Þ의 À전에 크게 ÷

¼ÉÝ였ö. 

전기신ÿ의 건Þ술을 üíü는 건Þ¼에는 황

룡ì÷ 있었ö. æ랜 기간의 건설을 ü쳐 645년

에 완공된 황룡ì는 신ÿ의 절ø¬운데Ý 제일 

큰 절÷였ÿ며 ìí¼의 ®½ì, ½제의 미þì

와 ÷½õ 삼îÞ기 ö리 나ÿ에Ý ¬장 웅장Ö

¼한 절의 Ý나였ö.

천Ú½년÷ É난 æº에 와Ý÷ 변치 Ïì 

ý대ü ü존되í있는 ½îì의 öüÑ과 Þ¬

Ñ은 후기신ÿ의 건Þ술의 À전면º를 üíü

ì있ö. 

æº까É 전õæ는 신ÿ의 공예품ø은 당Þ 

공예의 종ù¬ ö양Ýì ý 예술É기교÷ 높았을

뿐만Å니ÿ 미술, ®Î¬공기술, 요Æ기술, ü¬

공기술 등÷ 높은 Ú준에 있었ö는것을 üí준ö. 

경üÞĀØ의 ø­상ø은 ìí¼ì분의 ½Ö

ø과 ý께 당Þ ö리 나ÿ 미술의 À전Ú준을 잘 

üí준ö. 후기신ÿ의 üĀ형ß의 절간인 ÞĀ

Ø은 ý리 크É ÏÉ만 ø­ÿüÝ 세계에 널리 

알¼져있ö. 

÷름난 Ö¬ 솔ü는 신ÿ의 대표É인 Ö¬의 

한ì¿ÿüÝ 풍경Ö, Í상Ö 등을 ö 잘 ý리였

는데 ý¬ ý린 단군의 Í상만÷ ÚïØ에 달한

öì 한ö. ý¬ 황룡ì½에 ý린 Í나¿는 ºý

와 줄기¬ 비º같÷ ö둘투둘Ý며 ¬É와 잎÷ 

청청Ý게 Ý리운 º양÷ ù치 산 Í나¿와 같Å

Ý 까ù귀, 제비ø÷ ÷따® ÷것을 üì °Åø

ö¬ ½딪쳐 떨õÉ군 Ý였öì 한ö. 

신ÿ에Ý는 íÿ¬É ü제의 설Ö와 Þ¬, 

향¬를 비롯한 많은 문ÞØ품ø÷ ýØ되였ÿ며 

û히 ý 후기에는 혜Í의 :왕æ천Þî전;과 

같은 ¼행기와 Ú÷전체문Þ과 관þÞ 등 Èü운 

문Þ형Üø÷ ÉÉ Ï게 나Ð났ö.

÷Üÿ 신ÿ인민ø은 ×연과 ìÞ의 íÎ에Ý 

벗õ나기 위한 투쟁을 쉬ÈÇ÷ 벌½ÿü써 ö리 

민ù의 ýø의 ½ì를 ā내÷였ö.

사회과Þ원 ½사연íÍ 연í사 김명일

ö리 나ÿ에Ý는 19세기 80년

대½터 ö표를 À행Ý기 ÞØÝ

였ö. 

당Þ öÝ총판÷였던 홍영ß

(1855년－1884년)은 ö편Æ¿를 

¼ÞÝ기 위한 준비를 öý쳤ö.

ý리Ýí 1884년 11월 8일 ö

리 나ÿ 최Í의 ö표인 :문위ö

표;(당Þ Ö페의 단위¬ :문;

÷ÿ는데ü½터 붙í진 ÷름)¬ 

À행되였ö.

본래 5종(5문, 10문, 25문, 

50문, 100문)의 ö표¬ À행되

게 되였ÿ나 5문과 10문Ý리 ö표 

2종÷ 먼È À행되í ýõ 12월Í

까É 한성과 인천ì÷의 ö편Æ¿

에 ì용되였ö.

나ºÉ 3종은 ö음õÍ에 나

왔ö.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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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몽룡은 16세기 ö리 나ÿ ÞÖì에Ý 뚜렷한 

×리를 ìÉ한 재·있는 Ö¬÷ö.

ý는 량반¬Ý에Ý Üí난 :문인Ö¬;의 한

ì¿÷ö. 

ý¬ õÌ나 ýÖ를 잘 ý렸던É 한번은 ÷런 

일÷ 있었ö.

ý½눈÷ 펑펑 내리던 12월의 깊은 밤÷였ö.

닷È만 있ÿ면 Èõÿ 몽룡은 æ래전½터 품을 

øí 짬짬÷ ý¼æ던 ýÖ를 Èõ전에 꼭 완성

Ý리ÿ 생­Ý며 붓대를 ø었ö.

몽룡은 붓끝에 É¼을 üĀ »Ö 한송÷한송÷ 

Ý성껏 ý¼나갔ö.

둥근 ü름달을 ¼경ÿü 교교한 달āÅ래 

피í난 ýÖ¬É.

큰 ýÖ나¿의 한½분÷ Ö면Å래의 중î½에 

ü÷는것ÿü½터 ÞØÝí ïÝ 뻗õ올ÿ간 ¬

느ö란 ÅÉø에는 달ā을 ¿Å ÷÷÷ Å름ö

운 향기를 풍기는듯한 ýÖ송÷ø÷ 피í났ö. 

õ몽룡÷ 흐뭇한 ù음에 ý리기를 끝내ì ý

½종÷¬ 인ì ùý게 Ý¼ì 퇴ùø의 문À에 

Āõ놓았는데 일은 ¼ü ý때½터 ÞØ되였ö.

õ몽룡÷ ×리를 뜬É Āù É나É ÏÅ Ý인 

Ý나¬ 퇴ùø곁을 É나게 되였ö.

휘영청 Á은 달ā÷ ü침Ç÷ ßÅ져내리는 ù

당¬ü ¼삐 æ¬던 Ý인은 문ý 퇴ùøö에 활Þ 

피í난 ýÖ꽃송÷를 ü게 되였ö.

Èõ를 앞두ì 때Å니게 Å름÷게 피í난 ý

Ö꽃을 ü게 된 Ý인은 ¹¿÷ 신기Ýí 한참÷

나 멍Ý니 ¼ÿ만 üö¬ ̄ 히 곁을 É나¬는 동

료ø을 ½렀ö.

:÷ü게ø, 내 눈÷ 잘못되É Ï았ö면 È건 

분명 ýÖ꽃인데…;

동료¬ ¬리키는것을 ¼ÿü던 ì¿ø은 É을 

Ý 벌리며 ì¼를 끄ø÷였ö.

:옳Í. ýÖ¬ 분명Ýí만. ý런데 ÷ ¬울에 

õ떻게…;

ì¿ø은 ¹¿÷ 신기Ýí ÝüÝü ĀĀø만 

ùüüö¬ æ¬는 ì¿ø을 ö ½ÿ세웠ö. õ몽

룡의 ÚÍì¿ø÷ ù당에Ý ½Þ µü는 Í리를 

÷ì는 ¿슨 일인¬ Ýí ¯히 달¼나왔ö.

ýøÎ에는 õ몽룡÷ 있었ö.

ýø÷ ×기¬ ý린 ý½을 두ì ý것÷ ä

¼인¬ Ýí 앞을 ö투õ µ든ö는것을 알게 된 

õ몽룡은 한편ÿü는 ö÷기÷ Ýì ö른 한편

ÿü는 õ÷¬ Ç기÷ Ýí 터져나æ는 웃음을 

애써 참ÿ며 문À에 Āõ놓았던 ýÖ꽃ý½을 내

리웠ö.

ý때에ý ý것÷ ö름Å닌 ý½÷ÿ는것을 

알게 된 ì¿ø은 õ몽룡의 ý½솜í를 두ì 

¼탄을 ®치 못Ý였ö.

÷런 일은 ý후에÷ íÿ번÷나 있었öì 

한ö. 

÷렇게 많은 ì¿ø의 ¼탄을 ½ÿ일ÿ킨 

ý½÷ ¼ü õ몽룡의 대표Øÿü 손꼽을Ú 있는 

:달밤의 ýÖ;(월ý÷)인것÷ö.

õ몽룡÷ ý린 :달밤의 ýÖ;는 ø선미술½

¼관에 Í장되í있ö. ý½에는 Ö¬¬ ×신있게 

큰 붓ÿü ā은 ¬Éø을 ý리ì ý ì÷ì÷에 

공½ø을 ¸¬ ù치÷ ýÖ나¿¬ 달ā을 ¿Å 

희게 ü÷는 질¼을 훌륭히 나Ð냈ÿ며 ¬느ö

란 ÅÉ에 피í난 꽃ø의 ½üÿ운 맛을 생신Ý

게 표현Ýì있ö.

®Þ ò ö치기만 õ÷ 향기를 풍기는듯한 Å

릿ö운 ýÖ의 생ÜÉû징을 üíü는 ÷ ý½은 

ü는 ì¿ø을 ýÿ케 한ö.

당Þ ì¿ø은 ý를 두ì 일É(한¬É의 

ýÖ를 잘 ý렸ö는 뜻)ÿì Ý면Ý ý의 ý½을 

þí 찬양Ý였ö.

óôõ종þ대Þ 실장 ½사 부교수 강명Þ

조선의 옛 화가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매화를 잘 그린 화가

장기수풀이 (3)
장기격언

세번 생­Ý고 한수 쓰라

Ú를 쓸 때 덤비É 말ì î중성을 

ü장Ýÿ는 뜻÷ö.

:진 ö음 후Þ말ì öÞ한번 ü

ÿ;는 말과 같÷ 한Ú한Ú를 깊÷ 생

­Ýì 쓰ÿ는 ø언É인 말÷ö.

장기수풀이 (2)에 대한 답

ㄴ7ìㄱ7, ㄱ4궁ㄴ5, r5상ㄹ8,

ㅇ7ìㄹ7, ㄹ1말ㄷ3, ㄴ5궁ㄷ5,

ㄱ7ìㄷ7, ㄹ7ìㄷ7, ㄷ3말ㄱ4,

ㄷ5궁ㄷ4, ㄱ4말ㄴ2, ㄷ4궁ㄷ5,

ㄹ4상ㄱ2, ㄷ5궁ㄷ6, r3말q5,

장훈

¾은É쪽÷ 먼È 써Ý 푸른É쪽을 ÷¬ý þ니ö.:달밤의 매화; (119.4×53.6㎝) 비단·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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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ù전 나는 대동½반의 한 공원에Ý 퇴근길에 

친í와 만나기ü þÎÝ였÷니ö.

친í를 기ö리며 ÎÅ있느ÿ니 뒤에 있는 

Ā상에 나란히 ÎÅ Í곤Í곤 Îí÷는 젊은 

½½의 »Í리¬ 나의 귀¬ü ø¼왔÷니ö. 

:æº ¼성에 출장갔ö온 ö리 Ü장동É¬ 

당신에게 인삼Ý과를 맛ü÷ÿ며 ÷렇게 

ü냈Í.;

:õù나. ¼성ì¼인삼은 귀물인데 

È에게까É… ;

:Ü장동É는 ö리 결혼ß때 ü니 당신 º÷ 

좀 þõü인öì Ý면Ý ÷ 인삼Ý과를 먹ì 꼭 

ì내애를 낳ÿÿì Ý더군.;

÷렇게 말Ý며 남편은 ×기 ¬방에Ý 인삼Ý과를 

꺼내í Íõ의 손에 ø¼ü는것÷였÷니ö.

Íõ는 한참동Í÷나 인삼Ý과를 살펴ü더니 

:Å니 íü, ü¿스레한 É갈÷랑 달싸한 냄È랑 

÷게 õ디 인삼인¬요? 난 통 ºý겠õ요.;ÿì 

Ý였÷니ö.

Åù÷ 녀인은 인삼Ý과를 Ü음 본것 

같았÷니ö.

뒤에 ÎÅ있는 ýø에게ü º을 돌린 나는 

:È에게÷ ý 인삼Ý과를 üí줄Ú 있÷니까?;

ÿì 말Ý였÷니ö.

ù침 Þ간÷ 있었던 나는 젊은 ½½에게 

ö리 민ù의 ìç한 당과의 Ý나인 Ý과에 대õ 

설명õüì싶었÷니ö.

ý럼 동ÿíÿ분에게÷ Ý과에 대Ýí 

÷ý기õü리겠÷니ö.

먼 옛°에는 산과 ø에 철따ÿ 열리는 

¾¬É 과일과 ß용ß물을 É®Ü럼 생신Ý게 

ü관Ý기¬ õ¼웠÷니ö. 

ý래Ý 선øø은 과일, þ용 및 ß용ß물의 

열ý, 씨, 뿌리 등을 당분에 재워 졸í놓았ö¬ 

æ래동Í 건ìÝì 즐¬ 먹었는데 ¼ü ÷것을 

Ý과ÿì Ý였÷니ö. 

ö선 Ý과ÿ는 단õ의 의미½터 ü기ü 

þÞö. 

옛 기ý에는 Ý과를 전과 또는 밀전÷ÿì÷ 

불렀는데 í기에는 과일을 꿀에 졸였ö는 의미¬ 

담¬져있öì þ니ö. 즉 :전과;¬ :Ý과;

ü 음÷ 달ÿ졌을뿐 전체É인 의미는 같÷니ö.

Ýþ용(1762년-1836년)÷ 쓴 :Å언­비;에 

의Ý면 Ý과는 꿀에 졸인öì Ý였÷니ö.

Ý과의 기본É인 ¬공방½은 :ìì신Ý;, 

:증ü산½경제;, :½원십륙É;, :규þ총

Ý; 등 íÿ ½ì문헌ø에÷ í체Éÿü Ý술

되í있÷니ö.

Ý과의 ¬공방½에Ý û징É인것은 ü재료의 

û성에 맞게 초벌¬공을 ö양Ý게 한것É니ö.

:ìì신Ý;, :½원십륙É;, :증ü산½경

제;에 의Ý면 신맛÷ 나는 과일인 경ö에는 

½초를 탄 물에 넣õ두ü나 꿀에 달í 찬물에 

담ýõ놓는 방½ÿü 신맛을 Ç애í Ý과를 

만øì ý운맛÷ 있는 생½의 경ö에는 물과 

ý께 þ한 불에Ý 달÷는 방½ÿü ý운맛을 

80~90%Ý÷ Ç애ì 만ø며 쌉쌀한 맛÷ 있는 

÷ÿÉ인 경ö에는 쌀씻은 물에 담ýõ놓는 

방½ÿü 쓴맛을 Ç앤 후 Ý과를 만든öì Ý였÷

니ö.

÷것은 ö리 인민÷ ý ü재료ø의 û성을 

잘 알ì ý에 맞는 ¬공방½ÿü ö양한 

Ý과를 만øõ ß생활에 리용Ýí왔ö는것을 

üíüì있÷니ö.

Ý과에Ý 대표É인것은 íÿ¬É 재료를 

ý대ü 또는 썰õÝ 꿀÷나 혹은 물엿에 재워 

졸í낸 찔광÷Ý과, 생½Ý과, ç×Ý과, 

÷ÿÉÝ과, 련뿌리Ý과, 인삼Ý과, ¼Ý과, 

살íÝ과, ýÖ나¿열ýÝ과, ø쭉Ý과, 

동과Ý과 등É니ö. 

÷ÿ한 Ý과를 당분을 탄 물에 띄ö면 향기롭ì 

달면Ý÷ Þ원Ý며 øû한 맛을 ¬진 ÚÝ과¬ 

쉽게 만øõ집니ö.

Ý과에는 과편(혹은 편), Ûä과ü 불리ö는

것ø÷ 있÷니ö. 

과편은 말ý대ü 과일떡÷ÿ는 뜻인데 ö 만든 

후 À형태ü ÿõ진것÷ ù치 떡과 같öì Ýí 

붙í진 ÷름É니ö.

과편의 ü재료ü는 앵두나 딸기, ø쭉, 살í와 

같÷ 상대Éÿü 물기ý량÷ 많은 과일ø÷ 

여러가지여러가지

정과들정과들

인삼정과 
1

3 련뿌리정과과일정과 2

5 고í마정과감×정과 4

7 대추정과
8

도라É정과

홍당무우정과 6

건강과 장수를 도모Ý는 

               정 과정 과               정 과정 과

8

1

6

2

7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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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강고양조기기술술은은 국국가

비물질문화유산 제988호호üü 

등ý되였다.

¼의 달고 Þ원한 맛

생강의 생큼Ý고 

           향긋한 맛

리용되는데 ÷것을 먼È ø힌 ö음 Ì에 밭Å내í 

꿀에 졸÷는 방½ÿü 만øÚ 있÷니ö.

과편에 대Ýí Ü음ÿü Ý술한 :ìì신Ý;

에Ý는 Ì에 밭Å낸 ü재료를 꿀과 ý께 졸í 

ÿ히는 방½ÿü 만ü는것ÿü 기ý되í있ÿ나 

ý ÷후Þ기의 :규þ총Ý;나 :Þ의전Ý;

에Ý는 ü재료를 꿀과 ý께 졸÷면Ý í기에 

경Ö제ü ý두¬ø를 넣õ ÿ히는것ÿü 기ý

되í있÷니ö. 

Ûä과에는 밤과 대Ý, 생½ÿü 만든 률란, 

ø란, ½란 등÷ 있÷니ö.

Ûä과의 ¬공방½을 ü면 크게 2¬ÉüÝ 

Ý나는 ü재료를 øÖÝ 짓÷긴 ö음 꿀을 섞õ 

본래º양대ü Āõ 만ü는것÷며 ö른 Ý나는 

ü재료를 먼È 짓÷긴것을 꿀과 ý께 졸인 ö음 

본래º양대ü Ā는것É니ö.

÷렇게 만든 Ý과는 만ü는 과Ý에 ý ü재료의 

ìç한 맛과 꿀의 단맛÷ øÖ되í øû한 맛을 

낼뿐 Å니ÿ 당분÷ 65%÷상 ü장되는것ÿü 

Ýí ü관성÷ 좋Å æ래동Í 두ì ß생활에 

리용할Ú 있÷니ö.

Ý과는 설명절° ûÉ있는 단음ß의 

Ý나였ÿ며 혼례ß과 같은 íÿ¬É 의례상을 

장ßÝ였ÿ며 일상Þ õ린÷ø의 È참ÿü÷ 

널리 리용되였÷니ö.

øî에는 É방에 따ÿ ×기 ì장의 û산재료를 

¬Éì 만든 Ý과ø÷ ýö 많았÷니ö.

É방별ü ü면 평Í÷É방의 밤Ý과, 

둥글레Ý과, ý경÷É방의 ½살íÝ과,  황õ÷

É방의 ¼Ý과, 대ÝÝ과, ½원÷É방의 ÷ÿÉ

Ý과 등÷ 있었÷니ö.

ý중에Ý÷ 전îÉÿü ç명한 Ý과ü는 

¼성인삼Ý과를 첫손¬Ā에 꼽았÷니ö. 

동Ýì® ý õ느 나ÿ에Ý나 장Úþ재ü 

일ÿæ는 ¼성ì¼인삼ÿü 만든 인삼Ý과는 

영양¬와 þ성분÷ 많÷ øõ있õ 허þ한 º을 

Ý세öü나 ×ì난 뒤의 영양ü충에 ýö û효¬ 

있÷니ö. ý리ì É맛÷ Çì ÍÖ¬ Í되며 

설ìÝ는데, 당뇨병, ¬ö두근ü½, ç장애, 

È혈Ù, 성기·장애, 빈혈, 간ý, 허탈 등에÷ 

효과¬ 좋은 üþÿü 됩니ö.

동ÿíÿ분, æº÷ 맛과 향기¬ øûÝì 

건½에 좋은것ÿü Ýí ì¿ø의 건½과 장Ú를 

÷ºÝì있는 Ý과를 ÷î에Ý÷ 즐¬ 맛üÞ기 

¼À니ö.

사회과Þ원 민ÎÞ연íÍ 연í사 안현철

사진 본사기× 김영호

- ü통산ü법

분당 60~90ü, Þ간은 20~40분

Ý÷÷ö.

관상동þ경Ö증, ì혈Ù, 뇌졸

중후ç증÷나 þß기계통질병÷ 

있는 ì¿ø에게 ÉþÝö.

- 쾌Î산ü법

분당 90~120ü, Þ간은 30~60분

Ý÷÷ö.

ùù치스성관절ý, 위장ý, ì

혈ÙÞý기에 øõ선 환×ø에게 

필요Ýö.

- 뒤걸음산ü법

등뒤에 있는 허리½위의 경혈

을 손ÿü 누ý면Ý 천천히 50ü 

뒤Ā음질한 후 öÞ 앞ÿü 100ü 

ÿ는ö. 

÷렇게 뒤Ā음질Ýö¬ 앞ÿü 

ÿ는 ÞÚ¬ 5~10번÷면 경한 치

ý증÷나 신경계통질병÷ 있는 ü

인ø에게 ÷움÷ 된ö.

- 팔휘젓기산ü법

두팔을 앞뒤ü 비교É 크게 휘

Èÿ면Ý 분당 60~90ü ÿ는데 

관절ý, 페기종 등의 질병÷ 있는 

ì¿ø에게 ÉþÝö.

- ¼안마산ü법

Ā을 때 두손ÿü ¼Þ전Íù를 

Ý면Ý 분당 30~60ü, ý Ā음에 

한번î Þ전Íù를 Ý되 Þ계¼º

÷ ÷는 방향과 반대방향ÿü È

¼꾸õ 한ö.

산üÞ간은 30~50분인데 

위병÷ 있는 ì¿ø에게 좋ö.

*        *        *

   상 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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